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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언급할 것은 서구 유럽에서 발전된 인권 개념을 동양의 효 사상에 

접목하려는 것은 서구 사상에 대한 일종의 식민주의 사관의 표현이 아닌가 하는 

점이다.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인권이 서구 유럽을 중심으로 발전된 사상이며 제

도라는 것이며, 이를 다른 문화에 강요하는 것은 문화적 제국주의의 표현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문화적 보편주의나 상대주의에 대한 논의에 앞서 고려

되어야 할 점은, 문화는 가변적이며, 시대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이

다. 오히려 문화적 차이는 인권과 효를 해석하는 데 다양한 틀을 제공하며, 개인과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인간의 권리 및 의무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해 필수불가

결한 것이다. 따라서 이 논문이 취하고 있는 방식인, 서양식 인권 사상을 이용하여 

동양문화의 유산인 효를 해석하려는 시도가 서구 사상을 중심으로 한 문화 보편주

의적 발상이 아닌가에 대한 의구심은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다. 

 

이 논문에서 제기된 효의 인권론적 접근방법은 국내외 문헌에서 찾아보기 힘든 

새로운 시도로서, 학문적 혹은 실질적으로 다음과 같은 의미가 있다. 우선, 이 논

문은 한국 사회에 있어서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인 부양 의무의 주체에 관한 논의

와 노인 인권의 보호에 대한 인식을 넓히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나아가, 노인 복지에 있어서 한국의 문화와 전통에 뿌리를 둔 노인복지 이론과 실

천의 개발이 중요하다는 점을 직,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다. 다만, 이 논문에서 

전개되는 논점들이 실증적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하지 아니한 점, 그리고 주제에 

합당한 신뢰할만한 문헌의 부재로 인해 논점에 대한 이론적 증거가 부족한 점에서 

그 한계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  

 ▢ 투고일자 : 2016. 5. 23. / 심사일자 : 2016. 6. 24. / 게재확정일자 : 2016.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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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 S T R AC T >

Filial piety and human rights: 

A critical perspective on their naturality 

Hong-Jae Park

(The University of Auckland)

Park,  Y oung S uk

( Sungsan Hyo University)

Filial piety is known as the tradition of caring and support for parents and 

elderly relatives in East Asian culture. This tradition not only emphasizes 

hierarchal duties or exchanges, but also value equal reciprocity between 

generation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arent and the child is formed by 

birth prior to any other human relationships. Human rights are considered as 

European-Western norms emphasizing that all human beings are born free and 

equal in dignity, regardless of their gender, age, ethnicity and socio-economic 

status. These two different concepts have a mutually shared feature: that is, 

naturality – both are inherent to all individuals. Based on this understanding, 

the article discusses the re-interpretation of modern filial piety using the 

principles of human rights, and then suggests a human rights-based approach 

to filial piety.

K ey W ords: filial piety, human rights, aging human rights, filial piety and 

human rights, naturality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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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요  약>

현대 효 관련 연구의 경향 가운데 비교적 소외되었다고 평가되는 분야는 ‘남녀’에 대한 성

별적 문제로 사료된다. 현대의 학문 연구 분야들이 ‘남자와 여자’, 혹은 ‘여성’이라는 주제

를 많이 다루고 있는 것에 비해 효학의 연구들은 ‘성’에 관한 주제로 깊은 연구를 진행한 

내역을 찾아보기 힘들다. 본 연구는 효 연구에서 남녀 성별 구분이 필요한 이유와 그 가치

에 대해 논하기 위하여 일반학계에서 남녀 성별을 고려한 연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확인

하는 것으로 시작으로, 현대 효 연구의 쟁점들에 ‘남녀 성별’의 문제가 얼마나 밀접하게 자

* 본 논문은 한국효학회 제22회 정기학술대회 ‘효와 인성교육의 현재와 미래 그리고 방향(2015)’ 
발표논문을 수정 보완한 것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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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를 잡고 있는지를 서술하고 있다. 연구의 특성으로는 현대 학문 연구의 경향에서 여성이

라는 주제와 성별의 문제는 피할 수 없는 흐름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효의 연구 확대라는 

측면에서 당위적 입장을 표현하고 있다. 또한 효가 가지는 인간학적, 생물학적 특성으로 

남녀 성별의 주제연구가 효학의 학문적 체계를 다지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는 예상을 가미

한다. 이와 같은 시선은 효에 있어서의 성차별을 막고, 남자와 여자의 효실천에 대한 차이

점을 ‘틀림’이 아닌 ‘다름’이라는 역할적 구분으로 이해하려는 것이며, 이것은 현대의 효실

천에서 발생하는 부부갈등·고부갈등을 비롯한 여러 가지 갈등을 해소하는데 도움을 줄 것

이다. 

주 제 어 : 효도, 효학, 젠더, 성차별, 성별, 성역할, 남녀, 현대적 효

Ⅰ. 들어가는 말

현대에서의 효학 연구의 경향성이란 매우 다각도로 변화하고 있다. 가장 큰 이

유로는 효에 대한 해석과 시점의 확장 때문으로 여겨진다. 이는 전통적 효의 이해

에서 현대적인 효의 이해로의 변화에서 부모-자녀관계에서만의 효의 이해가 확장

되어 사회, 나라, 자연과 같은 타자의 영역뿐만 아니라 복지, 법, 경제와 같은 정치

경제적인 영역 혹은 인성교육, 청소년 자살과 같은 교육분야 및 결혼, 장례, 노인

행사와 같은 문화적 영역에까지 그 범위가 넓어진 탓이다. 다시 말하면 과거 조선 

시대적 부모공경과 효도의 실천에 국한된 효의 이해와 연구가 불특정 다수의 노인

복지 및 청소년 교육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논의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효의 연구에서는 현대적인 연구 수요와 비견하여 연구

적 갭(gap)을 일으키고 있는 영역은 많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다문화’, ‘사이버스

페이스(온라인)’, ‘세계의 효’ 등으로 이른바 2000년대 이후 최근 기류에서 감지되

고 있는 효학 연구의 수요이다. 이러한 연구 수요의 원인은 대체적으로 기술발달

과 문화의 변화에서 오는 사회 환경 변화에 따른 현실적 요구때문이다. 이를 테면 

다문화 현상의 경우 한국사회에서 급증한 외국계 결혼(주로 동남아)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사이버스페이스 공간의 이해는 2000년 이후 초고속인터넷과 2010년이후 

스마트폰 개발로 인한 기술개발의 사회적 변모로 발생하였다. 세계의 효와 관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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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는 ‘효’라는 개념이 서양에서 공통된 이해 혹은 언어적 해석의 미비로 연구된

바 없다는 효학연구의 양적 문제에서 발생한 것으로, 아직 우리는 전 세계(각 국

가)의 대표적인 효문화에 대해 이렇다 할 연구 논문이나 저서가 구비되어 있지 않

은 실정이다.1)

이러한 연구적 갭의 문제에서 본문에서는 아직 효학 연구분야에서 제대로 인지

되고 있지 않은 ‘남녀 성별’의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2) 남녀 성별의 문제란 효를 

이야기하는데 있어서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는 일종의 철학적·사회적 작업을 일컫

는다. 쉽게 말하면 효를 교육하거나, 효행을 하는데 있어서 남자와 여자가 서로 다

른 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를 구분하여 각각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견

해이다. 이에 대해서는 반론과 정론이 대립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왜냐하면 남자

이든 여자이든 구분 없이 어쨌든 인간이라는 입장에서는 하나의 관점으로 논의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당연히 효도 인간을 대상으로 하나의 관점으로 이야기하는 것

이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본지에서 이야기하는 ‘남녀 성별’의 문제란 

공통된 인간적 이해는 포옹하고, 그 외의 특수적이고 개별적인 문제들에 대해서는 

남녀의 성별적 구분을 통해 접근해야 한다는 확장적 이해임을 밝힌다. 왜냐하면 

남녀 성별의 지나친 구분화는 연구 사태를 파악하는데 있어서 이분법적인 견해와 

극단주의(남성주의, 페미니즘)로 치달을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효에서

의 남녀 성별의 문제란 효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지금까지 우리가 남자와 여자의 

성적, 사회적 차이를 구분하지 못하여 놓쳤던 효의 문제를 바로잡는 것을 의미한

다.

한편 일면에서는 이미 효학 연구에서 남자와 여자의 성별적 구분에 대해 이미 

진행 중이라고 주장하는 시선이 있을 수 있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사회과학연구의 

분야, 이른바 설문조사에서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는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다는 것

을 이야기한다. 남자와 여자의 효에 대한 인식 조사라든지, 남학생과 여학생의 효

에 대한 반응 등 다양한 논문과 사회과학적 조사연구 결과가 이미 있고, 효 연구

1) 구체적으로는 미국의 효문화, 일본의 효문화, 영국의 효문화, 프랑스의 효문화 등 세계 주요 
국가의 효에 대한 일반적인 주요 문화현상 및 역사에 대해 연구된 자료가 없다는 점을 이야기 
하고 있다.

2) 여기서 언급하는 남녀 성별은 생물학적 성이 포함된 사회적 성별로서 주로 젠더의 입장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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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 또한 그러한 내용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본지에

서 말하는 ‘남녀 성별 고려’의 내용은 단순한 우리의 사회적 인식과 사회과학적 연

구의 변수차원에서 논의되는 남자 여자의 성별 구분이 아니라 철학적으로 그리고 

당위적으로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여 논의해야 하는 근본이유에 대한 물음이다. 따

라서 오히려 위와 같은 사회과학적 연구 결과들의 내용을 보면 남자와 여자의 효

에 대한 차이점이 발견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때 ‘왜 이러한 차이점이 발생

하는지’, ‘발생한 원인들은 무엇인지’에 대한 근원적 해석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그간의 연구들은 남자와 여자의 효에 대한 여러 가지 반응들이 다르게 나

타난다는 결과만 얻어냈을 뿐 왜 그러한 결과가 나타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

와 해석이 미진했다는 견해이다.

본 연구는 효학 연구에서 남자와 여자의 성별적 구분문제를 주요 쟁점화하여 

효학 연구에서 성별의 문제가 하나의 주제가 될 수 있음을 논의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우선 일반 학계에서 연구되고 있는 남녀 성별의 문제를 확인하여 효학에서

도 필요하다는 현실적 인식을 논의한 후, 효철학(동양철학)과 효신학(기독교)에서 

남녀 성별의 문제와 근거를 논의하고자 한다. 이것은 현대 학계에서 ‘남녀’ 연구의 

필요성을 통해 현실을 인식함과 동시에 효학 연구의 근본인 철학과 신학에서 ‘남

녀’에 대한 시선을 확인함으로써 근거와 당위성을 얻고자 하는 단계별 증명 구조

이다. 한편 진행에 앞서 본문에서 다루는 핵심주제인 ‘남녀’는 부모에서의 남녀이

자 자녀에서의 남녀 모두를 통괄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성별’이란 사회적 

성(gender)과 생물학적 성(sex)을 동시에 고려한 입장임을 밝힌다.3) 

 Ⅱ. 일반 학계에서의 성별 구분의 위치

일반 학계에서 남녀 성별에 대한 견해를 살펴보는 것은 국내의 공식적 학문 부

3) 사실 명확한 연구를 위해서는 각각 분리하여 올바른 논제를 진행해야 함이 타당하다. 그러나 
본문은 남녀 성별에 대한 효 연구를 진행함이 아니라, 필요성을 역설하기 위한 철학적 시선 
논문임으로 이를 생략하였고, 또한 사람은 부모이자 동시에 자녀이며, 사회적 성별도 결국 생
물학적 성을 벗어나서 독립적으로 논의될 수 없기에 합일된 관점에서 논문을 진행하였음을 밝
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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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를 확인하는 것이 빠르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고시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

계’4)(과학기술기본법 제27조)에 따른 국내의 공식 학문분야는 1차대분류33개(자연

-생명-인공물 16개 분야, 인간-사회-인간과학기술 17개)와 2차대분류33개(공공13

개, 산업20개)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가운데 인문학계와 관련 있는 16개 대분야에

서 눈에 띄는 부분이 발견된다.

<국가과학기술분류표준체계 대분류 코드SD 항목> 

국가과학기술분류표준체계의 대분류 항목 중 하나인 ‘사회/인류/복지/여성’은 

코드명 SD로 하나의 카테고리를 형성하고 있다. 이중 ‘여성/젠더’은 대분류의 하위

분류 중에서도 중분류에 독자적 영역을 형성하고 있다. 관련 내용을 살펴보면 한

4) 2012년 기준이며, 아직(2015)까지는 변동사항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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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디로는 ‘여성주의’와 관련있는 것으로 이른바 남녀의 성차별적 문제로 발생하였

던 여성의 지위적 향상과 관련된 학계의 역사적 움직임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남

성위주로 연구된 학문영역의 문제를 여성의 시각에서 해석하는 종합적 학문영역으

로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나타난 여성주의의 내역이 담겨있는 것이다.

이에 따른 주된 내용은 이른바 ‘젠더(gender)’라는 것으로 이것은 남녀의 유전

적이고 신체적인 성별의 차이가 아닌 ‘사회적 성차’에 대한 학문적 연구이다. 역사

적으로 참정권을 비롯하여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향상된 시기는 비교적 최근으로 

그 기간도 얼마 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여성의 권위보장 및 ‘성차별’에 대한 객관

적 연구가 새롭게 요구 되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고려하지 않았던 여성의 문제가 

사회적으로 표면화되면서 학문영역에도 연구적 갭이 발생하여 수요가 생겼던 것이

다. 이때 흥미로운 점은 단순히 ‘여성학’이라는 입장에서 학문적 수요(영역)가 생긴 

것뿐만 아니라 다른 영역에서도 여성이 고려되는 복합적 상호작용이 일어났다는데 

있다. 즉, 위의 항목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인류학에서 여성이, 사회복지학에서 여성

이 새롭게 하나의 연구분야로 떠오른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다른 학문대분류체계

에서도 볼 수 있다.



현대적 효 연구에서의 남녀 성별 고려의 필요성   61

<국가과학기술분류표준체계 코드HB에서의 여성>

위의 항목은 인문계 영역에서 효가 직접적으로 위치하는 철학, 종교학 분야의 

HB 카테고리이다. 눈여겨 볼만한 점은 해당 카테고리의 철학일반에서 소분류 항

목에 ‘여성철학’이라는 항목이 명확하게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다. 여성학중분류항

목인 SD와 별도로 존재하는 이 항목은 사회학 및 인류학이 가진 사회과학적 ‘사

실’분야와 다른 형이상학적 철학론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여성학문의 존재 

근거, 여성학문의 방향 등을 논의하는 일반철학으로서 본문에서 이야기 하려는 ‘효

에서의 남녀 구분의 필요성’과 같은 해석적 입장을 다룬다. 이것은 철학적 사고에

서 남자와 여자를 논의하는 것이 학문계에서 얼마나 기초적인 사고인지를 보여주

는 증표가 될 수 있다.

한편 실제 일반학문에서 여성학적 시각이 접근된 사례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알던 대부분의 여성관련 연구가 잘 진행된 학문은 SD항목의 심리학, 인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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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등의 사회과학적 학문으로 이미 시중에도 잘 알려져 있음으로 본문에서는 다룰 

필요가 없을듯하다. 오히려 HB항목과 같은 철학적 입장에서 여성적 시각의 접목

을 예를 들어 살펴보는 것이 알맞아 보이는데, 본문에서는 지면상 ‘윤리학에서의 

여성시각적 접근’ 내역을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 윤리학의 경우 도덕철학적 입장

에서 ‘정의와 행복’의 문제가 핵심적으로 다루어진다. 해당의 내용은 주로 ‘상대주

의, 이기주의, 쾌락주의, 공리주의, 의무론, 덕윤리, 평등 및 정의, 자유, 양심, 종교, 

전통윤리’등의 내용으로 다루어지는데 옳고 그름에 대한 내용과 우리가 추구해야

할 좋음에 대한 다양한 시각들이 논의된다.5) 그런데 여기에 여성적 시각을 포함한 

윤리학적 해석을 시도하게 되면 상당히 이질적인 형태가 발견된다.

윤리학에서 여성적 접근을 시도한 학자로서 유명한 사람은 나딩스와 길리건이

다. 나딩스와 길리건은 여성적 입장에서의 ‘배려의 윤리학’으로 ‘배려, 존중, 관계’

를 핵심적 주제로 논의한다. 앞서 열거한 윤리학적 다양한 주제들은 옳고 그름을 

논하는 정의 및 당위성과 같은 행복추구에 관련된 내용이 대부분인데 여성적 시각

을 고려한 윤리적 접근에서는 다소 엉뚱하게도 이 내용들이 주가 되지 않는다. 이

때의 여성적 윤리는 옳고 그름과 같은 원리와 논증이 아닌 사람과 사람사이의 관

계와 배려, 인간미 등에 관심이 더 많으며, 행동에 대한 판단보다 대상자인 인간에 

대한 도덕적 태도를 중시한다.6) 다시 말하면 윤리학에서 여성적 입장을 도입하게 

되었을 때, 윤리학이 가진 정의주의적 입장에서 벗어나서 생각하는 시선이 열리게 

된다. 기존의 정의주의는 행위자 중심, 곧 대상자의 행동과 생각이 옳고 그른가에 

초점이 맞춰져있었다면, 여성적 이해에서는 관계중심적 주의, 곧 대상자와 그것에 

관여된 타자들의 관계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것은 선악적 판단에서도 그 우

선순위가 달라지는 것으로 기존의 윤리학이 남성적 입장에서 법률 위반 및 규칙 

위반이 악한 것으로 여겨졌다면, 여성적 관점에서 우선적으로 악한 것이란 규칙위

반보다는 타인에게 해로움을 주는 관계성들이 된다. 

나딩스나 길리건을 통해 정립된 ‘배려윤리’는 여성적 입장을 고려한 도덕주의로 

잘 알려져 있다. 해당의 내용은 학술적으로는 관계의 불평등성, 친함과 낮선 정도

5) 윤리학의 항목분야는 서양, 동양, 문화, 생명, 환경, 정보, 국가 등 학문계 영역에 따라 나눌수
도 있으나 본문에서는 논제 주제를 중심으로 열거하였다. 

6) 배려윤리에 대한 도서와 논문은 시중에 많이 소개되어 있으며, 본문에서는 저자의 판단 및 박
찬구, 『개념과 주제로 본 우리들의 윤리학』, (서광사:2006)의 관점을 차용하였음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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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달라지는 윤리 등 비판의 소지가 존재한다. 그러나 콜버그로 대변되던 도

덕성 발달단계의 정의성 문제를 비판할 수 있고7), 인간의 도덕적 판단의 문제가 

옳고 그름에 대한 논의가 전부가 아님을 보여준 좋은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전통적으로 철학적 연구들의 시선은 주로 남성적 시각을 반영하고 있는데, 

이를 여성적 시각으로 전환했을 때 새로운 학술적 이해가 열릴 수 있다는 것이다.

Ⅲ. 효 연구에서의 성별 구분의 이론적 근거

현대에서 효 연구의 항목 및 주제들이란 다양하다. 다만 본문에서는 남녀 성별

에 대한 직간접적인 내용이 명확히 드러난 내용을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해

당의 내용은 크게 유교적 전통문화의 측면, 성경적 효 해석의 측면, 학자들의 효 

속성 및 정의에 대한 측면으로 논변할 수 있다고 여겨진다.

1 . 유 교 적 전 통 문 화  측 면 에서의 성별

우선 첫 번째로 유교적 전통문화의 측면이란 한국 전통사회, 역사적으로는 조

선 중후기 이후 만연했던 유교적 남녀유별에 대한 내용을 일컫는다. 이 내용은 일

반인들에게도 직관적으로 이해되는 내용으로 원래 한국의 효가 유교적 문화에 의

해 구성된 만큼 남녀에 대한 문화적 이해가 그대로 반영된 것을 전제로 한다.8) 또

한 이 시선에서는 효가 유교의 대표적 덕목이자 부모에 대한 헌신과 공경의 수준

이 매우 높은 전통적 가치로 평가된다.

이러한 시선에서는 효가 유교의 종속적 위치를 가지기 때문에 유교문화의 대부

분의 내역들이 효사상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입장을 가진다. 그에 따른 남녀 성

별에 따른 유교문화의 설명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유명한 유교

7) 콜버그의 도덕성발달단계는 아동들의 도덕적 판단 수준을 ‘옳고 그름에 대한 보편적 인식’을 
기초로 하고 있다. 윤리학에서 길리건의 배려윤리적 접근은 해당 내용이 지나친 도덕원리의 숭
상으로 논의되는 것을 보완해주는데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웨인윌리스 외, 『도덕철
학과 도덕심리학』, (인간사랑:2013)

8) 여기서의 한국의 효란 전시대를 막론한 한국적 효의 이해가 아니라 현재까지 계승되는 전통적 
유교의 효의 모습을 의미한다. 현재 우리가 상식적으로 부모공경의 효를 이야기할 때의 맥락으
로 곧 유교적 문화를 기저로 삼는 이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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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도덕적 기본이념인 ‘삼강오륜(三綱五倫)’을 예로 살펴보는 것이 용의하다. 우선 

삼강에 해당하는 내용인 군위신강(君爲臣綱), 부위자강(父爲子綱), 부위부강(夫爲婦

綱)은 기본 특징이 각각 사람의 위치에 대한 설명이자 도리를 의미하고 있다. 상

세하게는 임금과 신하, 부모와 자식, 남편과 아내 사이에 마땅히 지켜야할 도리를 

말하는 것으로 효에 있어서는 군위신강의 충의 개념과 부위자강의 부모 자녀간의 

논제와 더불어 ‘남편’,‘아내’라는 성별적 구분이 되어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사람의 

관계성에 해당하는 3가지 구성, 곧 삼강에서 외적인 경계(상사, 부하), 상하의 경계

(부모, 자녀)와 함께 성별의 경계(남편, 아내)가 핵심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다는 것

이다. 오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부자유친(父子有親)은 부모와 자녀간의 관계

에서는 친함이, 군신유의(君臣有義)는 임금과 신하에서는 의리가, 장유유서(長幼有

序)는 윗사람과 아랫사람에게는 순서가, 붕우유신(朋友有信)은 친구 사이에는 믿음

이, 그리고 부부유별(夫婦有別)는 부부사이에서는 ‘구별’이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

다.

결국 유교적 해석에서는 각각의 인간관계에서 핵심적으로 보고 있는 특징 중 

남녀관계에서는 ‘구별’로 다루어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유

교문화가 강화된 조선 중기이후부터는 남녀유별에 대한 문화적 사상적 내용들이 

전개되었으며, 지나친 남녀에 대한 ‘구별’이 ‘차별’로 이어지면서 발생한 ‘남아 선호 

사상’, ‘남존여비’, ‘가부장제’ 등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남성중심의 문화적 흐름이 

사회적 병폐를 만들어 내기도 했다. 그러나 고대 유교경전에는 남자를 귀하게 여

기고 여자를 천하게 여기는 차별주의적 시선을 가진 것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의 

역할을 스스로 구분한 존중을 위한 구별주의가 있었던 점을 기억해야 한다. 이른

바 여성이 차별받는 전통문화란 조선시대 후기에서 유교문화가 변질된 것으로 실

제 유교의 효가 남녀 차별의 성격을 지닌 것으로 잘못 오인해서는 안 된다. 오히

려 유교야 말로 남녀 구별의 입장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으며, 각자의 역할을 존중

한 사상으로 봐야 할 것이다. 사실 부부유별에 대한 실질적인 해석은 다양하다. 정

약용, 이덕홍, 한원진, 박인로 등 조선의 유명한 유학자들은 한번쯤은 부부유별에 

대한 해석을 내놓았고, 이에 대한 해석은 크게 남편과 아내의 거처 및 생활에서의 

구분과, 부부가 외도를 하지 않기 위한 타 부부(이성)에 대한 구분으로 나누어지고 

있다.9) 결론적으로 부부유별은 남편과 아내의 금술을 유지하고 각자의 사회적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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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과 자기존중을 위해 조상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문화적 지혜라고 볼 수 있다.

2 . 성경 적 효 해 석  측 면 에서의 성별

다음으로 두 번째 시선인 성경적 효 해석의 측면은 일반적으로 기독교 사상으

로 알려진 개신교 종교의 성경적 해석을 중심으로 효를 들여다보는 입장이다. 우

선 예수그리스도로 잘 알려진 기독교 종파의 특성은 선의 추구, 평등주의와 같은 

윤리규범이 기본적이다. 따라서 일반인들에게는 기독교는 남자 여자의 차별이나 

구별이 그다지 없어 보이지만 오히려 성서의 내용은 남자와 여자에 대한 엄격한 

구분이 있음이 특징이다.

다만 성서의 구절 및 해석을 통해 남녀의 구별을 살펴볼 때는 구약성서와 신약

성서에서 다루고 있는 남자 여자에 대한 입장이 상이한 점은 고려해야한다. 주로 

구약성서를 통한 남자 여자에 대한 입장은 제사장 및 종교행위를 기준으로 볼 때 

유교적 ‘남존여비’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이 사실이다. 그러나 레위기를 비롯한 

성서의 남녀 구분에 대한 내용은 ‘신의 명령’임으로 인간적 성별 평등주의에서 논

의할 수 있는 해석과는 조금 다르게 접근해야 하며, 오히려 남녀의 차별을 두지 

않은 예수그리스도의 등장 이후 신약에서의 남녀에 대한 성서의 입장이 구약과 마

찬가지로 ‘남녀 구별 주의’를 답습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

흔히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는 남녀에 대한 구절은 ‘남자는 ~~해야하고’, ‘여자는 

~~해야한다’라는 대비 대응 구조이며 다음과 같은 구절들을 예를 들 수 있다.10)

9) 본문에서는 지면상 부부유별에 관한 학술적 논제를 다루지는 않는다. 관련 사항은 곽신환, 「유
별(有別),예(禮) -부부유별의 해석을 중심으로」, 한국중국학회, 중국학보, 2006 / 이영애, 「현
대정치사상과 성차」, 한국정치학회, 연례학술대회7차, 1996. / 김승혜, 「공자관의 재조명 부부
유별의 해석학적 역사와 현대적 전망」, 한국공자학회, 공자학, 2006 등의 내용을 참조바란다.

10) 본문에 인용되는 성경구는 ‘개역한글판’ 성경의 내용을 발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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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나 여자의 피부에 색점 곧 흰 색점이 있으면 [레 13:38]
다섯 살로부터 스무 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이십 세겔로 하고 여자면 열 세

겔로 하며 [레 27:5]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신 22:5]
유덕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잠 11:16]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마 19:4]
음행의 연고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고전 

7:2]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에 마땅히 쓰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

자의 영광이니라 [고전 11:7]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

니라 [고전 11:11]

이러한 성경 구절의 남녀 구분에 대한 특징은 첫째, 성경이 ‘사람’이라는 특정 

항목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남자와 여자’라는 표현을 통해서(ex레13:38) 설명

하는 경향이 많다는 것과, 둘째, 남자와 여자의 할 일 및 의미를 완전히 구분하기 

위해서(ex신22:5), 셋째, 남자와 여자가 상호보완적인 위치에 있음을 표현하기 위

해서(ex고전11:11) 일부러 사용하는 경우 등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은 유교

적 입장에서 남녀의 구별을 두었던 점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겠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매우 독특한 관점이 하나 존재한다. 그것은 ‘부부’에 대한 

것으로 성경에서는 ‘부부’라는 단어가 전혀 등장하지 않는다.11) 주된 이유는 언어

적 표현의 차이 때문으로 동양문화권의 부부에 해당하는 단어 표현이 히브리어, 

헬라어, 영어 등에 없고, 오히려 단어 자체에 남성성, 여성성이 포함된 단어를 사

용하는 문화권적 차이 때문이다. 그러나 ‘Married couples’로 대변되는 남편과 아

내의 동시지칭이 가능한 표현이 있음에도 사용되지 않는 것은 단어의 문제가 아니

라 서술구조가 ‘부부’가 아닌 ‘남편과 아내’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11) 한글 성서 개역개정판, 개역한글판에는 부부라는 단어가 전혀 없으며, 표준새번역의 경우 딱 
2번 등장하지만 부부관계(동침)와 같은 언어순화이며 영문 원문상에서는 부부에 해당하는 
‘Married’ ‘couples’ 등의 내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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봐야할 필요성이 높다. 즉, 성서의 글의 구조가 두 가지를 동시에 지칭하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음에도 ‘한 가지+한 가지’ 형태로 병렬적 서술 표현을 사용했기 때문

에 애당초 부부와 같은 단어가 다루어질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남편과 아내의 병

렬적 구조는 다음과 같은 예시에서 찾아볼 수 있다.

네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 남편이 되고 그는 네 아내가 될 것이요 [신 21:13]

남편은 그 아내에게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찌라 [고전 

7:3]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

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나니 [고전 7:14]

아내된 자여 네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네가 네 아

내를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고전 7:16]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엡 5:33]

그러나 단문으로 제시된 예시와 달리 실제 성경은 에베소서 5장과 같이 남성에 

대한 이야기, 여성에 대한 이야기 등을 대단위 서술구조로 진행하고 있다. 즉, 남

자 혹은 남편이 해야 할 일 및 위치 등에 대한 문단이 등장하면, 여자 혹은 아내

가 해야 할 일 및 위치 등에 대한 문단이 다시 등장하는 형식이다. 애당초 성경이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여 그에 대한 상세한 서술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부부’와 

같은 동시지칭 단어를 사용해야할 이유가 없던 것이다. 효의 적용에서도 이러한 

입장은 그대로 적용되는데 ‘아버지, 어머니(아비, 어미)’라는 표현으로 사용된다. 다

만 성경에서는 ‘부모(parents)’라는 단어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어머니

(father or mother)’를 일부러 사용하여 구분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이것은 부

모 공경에 대한 세밀한 입장에서의 적용이라고 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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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찌니라 [출 21:17]

내 아들아 네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잠 1:8]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기느니라 [잠 

15:20]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잠 17:25]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네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잠 23:22]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

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잠 30:17]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비나 어미를 훼방하는 자

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거늘 [마 15:4]

구약 신약 모두 부모 혹은 아버지와 어머니라는 형태로 단어를 상황에 맞춰 쓰

고 있으며, 주로 아버지와 어머니로 단어가 등장할 시에는 각각 내용이 다른 경우

가 많다. 잠언의 내용을 토대로 보면 주로 아버지에 대한 효와 입장은 권위있는 

아버지의 훈계와 그에 대한 청종이 중시되고, 어머니에 대한 효와 입장은 어머니

를 업신여기지 않음에 중점되어 있는듯하다. 이것은 상대적으로 친밀한 어머니에

게 자녀가 예의 없이 대하는 것을 지양하고, 아버지에게는 권위와 존엄성을 좀 더 

고려하는듯한 인상을 남긴다. 

어찌되었든 성경과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해석은 ‘남자와 여자의 구별’을 기본

으로 하고 있으며, 이는 성서의 가장 첫 시작에 해당하는 창세기의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창1:27)’

의 내용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3 . 학 자 들에 의한  효에서의 성별 논 의

마지막으로 세 번째 시선은 효관련 연구 학자들의 효 속성 및 정의에 대한 측

면으로 이것은 학자들 스스로가 남자와 여자를 구별한 효의 입장을 지지하는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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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이 있다는 점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효의 해석은 주류가 아니라 소수의 

의견이며, 소수가 된 이유는 해당 화제 곧 남자와 여자의 구별을 통한 효의 역할

적 논의가 중요한 논제가 아니라는 점에 있다. 일반적으로 효를 연구하는 학자들

의 입장에서는 주로 성규탁과 같은 효의식(효를 하려는 의지, 왜 하는가)에 대한 

연구12) 혹은 최성규와 같은 효의 속성 및 특징(성경적 7효 해석)13)들이 주된 관심

이다. 즉, 어떻게 해야 효를 좀 더 온전히 그리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가가 주요 

목표가 되는 것이지, 남자와 여자 등에 따른 효관념에 대한 탐색은 그리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효에서 남자와 여자의 특성에 주목한 학자들은 이 문제가 현대 효행 실

천의 사회적, 문화적 현실태를 반영하는 직접적 소재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일

본학자 다까하시:고고진(高橋進 Takahashi Susumu)14)는 일본의 문화적 현상을 통

해 부모자식간의 심적유대의 변화는 ‘여성의 적극적 사회진출’에 영향을 받았다고 

보고 이에 따른 ‘일심동체 부부의 개인화’, ‘부부의 따로 성씨 가지기’, ‘시부모와 

동거 거부’를 손꼽고 있다. 사회의 변화에 따라 개인의 가치관이 변화하는 것, 특

히 여성의 가치관 변화가 가정과 사회의 변모를 가져온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것은 현대적 효의 변화가 어디서 왔는가에 대한 물음에서 ‘여성에게서 왔다’라는 

매우 특이한 해석으로 볼 수 있다.

다른 측면에서 남자와 여자의 효의 속성에 접근한 입장도 있다. 이계학은 전통

적 효관념을 ‘엄부자모(嚴父慈母)’의 입장에서 해석하고 현대에서도 이러한 형태의 

효관념이 추구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15) 그가 주장하는 엄부자모의 효란 효

12) 성규탁은 주로 설문조사에 의거한 사회과학적 논문과 저서를 많이 남겼는데 그의 효에 대한 
이해는 항목적으로 1.부모에대한애정 2.부모은혜보답 3. 부모중심의가족화합 4. 부모존경 5.부
모에대한책임감 6.부모를위한희생 7.못다한일을부모를위해보상 8.이웃화합 9.부모에대한동정 
10.종교교의에따른효도 11.부모중심으로가족의영속도모 12.부모를위한가족체면유지 13.재산상
속에대한감사효도 라는 13항목구조가 유명하다.

13) 최성규는 효를 확장적 개념으로 성경을 기초로한 7가지 실천덕목을 구성하였는데 1.하나님아
버지로섬김, 2.부모어른스승공경. 3.어린이청소년제자사랑. 4.가족사랑. 5.나라사랑. 6.자연사랑 
7.이웃사랑인류봉사 의 내용으로 효가 단순이 부모공경에만 머무는 것이 아닌 좀 더 넓은 의
미의 대효로서 효의 확장적 이해를 구성하고 있다.

14) 일본 Mejiro大 총장, 관련논문 : ‘현대 일본에 있어서의 개인 중시로의 진전과 효의식의 변
용’, ‘Historical Transition of Filial Piety and Its Modern Transformation' - 한국정신문
화연구원, 『효사상과 미래사회』, (1995). 수록논문

15)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교수 관련논문 : ‘교육방법론으로서의 효’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효사상
과 미래사회』, (1995). 수록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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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유지하는데 있어서 사랑뿐만 아니라 두려움이 복합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효가 

경(敬)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점에 착안한 것이다. 효의 본질이 공경에 있음으로 진

정한 효의 실천은 사랑과 두려움이 오롯하게 조화를 이룬 상태에서만 비로소 가능

하다는 것이다. 이것은 효행자를 위해서도 아버지는 존엄과 경외의 엄한 모습이 

더 강조되고, 어머니는 사랑과 보살핌의 친애가 더 강조되어야 한다는 시선이다. 

이때의 엄부자모는 어느 한쪽만 강조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상호 보완하는 것으

로 효행자를 부모에 대한 사랑과 두려움의 조화 속에서 양성할 수 있게 만들어 준

다. 비슷한 입장으로 현용수도 유대인의 교육방식을 토대로 ‘IQ는 아버지에게 EQ

는 어머니에게 다루어진다’라는 교육방침을 토대로 효도 교육을 시행할 것을 언급

한다.16) 그는 특별히 한국의 효행교육의 퇴보가 부모권위 하락에 따른 교육학적 

문제로 아버지와 어머니의 역할을 유대인적 롤모델을 중심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보았다. 유대인의 교육방법의 경우 유대교 곧 구약성서의 문화를 답습하는 것으로 

앞선 성경적 해석과 마찬가지로 남자와 여자의 역할이 구분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

다.

주요 관점 학문적 특성

유교적 전통효문
화에서의 성별

남녀의 구별에 따른 문화 및 
사상전개

정명론에 기초한 남편, 아내
의 효문화적 역할 중시

지나친 구별화에 의한 성차별적 
문제가 잔재

남녀의 성의 문제를 생물학적, 
문화적 측면에서 접근

성경적 효해석에
서의 성별

종교적 의식 및 예절에서의 
남녀 구분 중시

어법에 의한 교리적 가르침
에서의 남녀의 구분 존재

종교적 교리에 의해 남녀의 구별
이 차별이 아닌 평등화중시

남녀의 구별 이유를 신의 가르침
에 의한 당위성 논증

학자들의 효해석
에서의 성별

현대의 효문제에 여성의 역
할 변화가 큰 위치를 차지

엄부자모를 중심으로한 부모
의 성역할과 효교육 중시

여성의 문제가 효문제에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음을 논의

부모의 성역할이 자녀의 효의 실
천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간주

<효 관련 연구에서의 남녀 성별에 대한 주요 시선> 

16) 현용수, 『IQ는 아버지 EQ는 어머니 몫이다』, (쉐마: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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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효학 연구에서 있어서 남자와 여자를 구별하는 시선은 크던 작던 

그 영역을 형성하고 있음이 사실이다. 다만 아직 우리가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필요성을 제대로 자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Ⅳ. 현대적 효 연구에서의 남녀 성별 고려의 필요성

일반적인 학계의 방향성이 남자와 여자를 구별하고 있다고 해서 효학 연구에서

마저 남자와 여자의 구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는 없다. 실제로 현재까지 진

행된, 그리고 과거 유교적 효학 연구에서도 굳이 남자와 여자를 구분해서 이를 메

인으로 연구한 내용은 찾아보기 힘들다. 그도 그럴 것이 ‘부모’라는 하나의 카테고

리로 연결될 수 있는 인간적 이해가 선행되고 있는데 굳이 남자와 여자로 나누어

서 학술적 이해를 어렵게 만들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오캄의 면도날(Occam's 

Razor)이론과 같이 특정 학문(학술)을 설명하는데는 사족(蛇足)을 최대한 적게 만

드는 것이 올바르다. 따라서 효 연구에서 남녀 성별 구분의 필요성이란 연구자의 

가치관에 의해 다루어질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즉, 효의 연구에서 남녀를 

고려하지 않는 것도 맞는 방법이며, 남녀를 고려하는 것도 맞는 방법이다. 다만 남

녀를 고려한 효 연구가 ‘현대적 효 연구’에서는 부득이하게 필요하다는 조건부 새

로운 논제를 설명하는 것은 조금 다르다. 

본지에서 지향하는 바는 효 연구에서 남녀 성별 구분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것

으로 그 조건부가 ‘현대적 효 연구’라는 측면이 고려된다. 우선 현대적 효 연구라

는 명제를 좀 더 명확하게 표현할 필요가 있는데, 현대적 효 연구란 현재 우리에

게 요구되는 다양한 효 관련 연구들이라는 입장으로 압축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과거에는 어찌되었든 요즘 시대에 요구되는 효의 내용이나 사회문제해결에 필요한 

효의 요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런 조건하에서는 남녀 성별 구분이 필요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이야기 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사회구조가 전통사회에 비해 

더욱 복잡해졌고, 앞으로도 더욱 복잡해질 것이기 때문에 부모, 자녀에 대한 이해

가 좀 더 세밀화 되어야 적용하기 용의하다. 둘째, 사회적 문제로서 남자와 여자의 

갈등 사항이 효의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 셋째, 현대사회의 요구로서 남자와 여

자의 효관련 요구가 서로 달라지고 있다. 넷째, 교육현장 및 실제 현장 적용의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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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에서 단순보편성보다는 특수성이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우선 첫째의 사회구조의 복잡성은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다. 과거에 부모는 낳

아주신 부모 곧 아버지 어머니로 한정되었고 이것은 대가족제도하에서 크게 변화

가 없었다. 특별히 이때의 경우에도 남자와 여자에 대한 부모존재의 효 이해는 달

랐는데 ‘후레자식’으로 일컫는 버릇없는 아이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아버지 없이 

자란 아이와 어머니 없이 자란 아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달랐다. 아버지가 없는 

경우 자녀는 좀 더 냉혹한 사회의 시선을 받았으며 어머니도 이를 고려해 혹독하

게 가르쳤다. 반면 어머니가 없는 경우 자녀는 전자에 비해 덜한 사회적 시선을 

받았으며, 아버지는 어머니가 없는 것에 대해 혹독한 차별을 두지 않았다. 즉, 똑

같은 부모라도 아버지가 없는 것과 어머니가 없는 것은 사회적으로 통념적으로 그 

이해와 시선이 달랐던 것이다.

이것은 현대에서 많이 바뀌었고, 정확하게는 매우 복잡해졌다. 우선 핵가족화에 

의한 이혼가정이 늘었으며, 이러한 이혼은 황혼이혼을 비롯한 전연령대에 걸치고 

있다. 그리고 재혼에 의한 가정 재구성이 흔해짐에 따라 아버지가 없거나 어머니

가 없거나 하는 것이 사회적 인식이나 효에 대해서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되었

다. 이것은 과거에는 ‘가정붕괴’라는 사회적 용어의 사용이 ‘가족해체’라는 용어의 

사용으로 변모한것과도 비슷하다. 예전에는 가정과 가족이 ‘붕괴’ 곧 한번 무너지

면 돌이킬 수 없고 또한 무너져서도 안되는 성질의 것이었지만 이제는 ‘해체’라는 

것으로 흩트려놨다가 다시 재결합해도 되는 그런 성질의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부모뿐만 아니라 자녀들도 ‘배다른 형제’의 형성이 점점 흔해짐에 따라 가족정체성

과 효의 이해가 과거와는 많이 달라졌다. 요즘에는 동성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변화하였고 남자 혹은 여자만 사는 독신가정도 늘어나 가족 구성원의 형태가 과거

와 많이 달라지고 있다. 이러한 사회구조의 변모는 앞으로도 계속 심화될 것이며, 

이에 따른 사회구조의 복잡성은 필연적으로 효를 단순한 부모에 대한 해석뿐만 아

니라 남녀 성별은 물론, 동성애 및 인간이해에 대한 전반적 재해석을 요구하는 형

태로 변모될 가능성이 높다.

둘째의 사회문제적 현상이 남자와 여자의 갈등상황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점은 

주목해야할 효연구의 현실 변화다.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여성의 사회적 지위는 

변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고부갈등은 물론 ‘신고부갈등(장모와 남편 사이의 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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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비롯한 전통사회에서의 현대사회로의 개인주의적 변화는 세대갈등까지 얽

히면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가정을 꾸리며 우리가 효를 하는데 있어서 부모는 

낳아주신 부모뿐만 아니라 ‘제2의 부모’ 곧 배우자의 부모까지 포함됨으로 이에 대

한 효의 실현은 생각보다 다양한 국면을 맞이한다. 한국의 경우 명절날 이후 이혼

소송이 늘어난다는 실질적 표본이 있을 정도로 친인척 및 배우자의 부모 문제로 

인한 사회적 갈등은 심각한 문제로 남아있다. 부모에게 효를 하고 가족과 친인척

이 하모니하기 위한 명절날이 오히려 모든 사람들에게 스트레스로 다가오고 있는 

현장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명절 스트레스를 비롯한 고부갈등 등 대다수

의 가족문제는 그 기저에 있는 부부의 문제 곧 남편과 아내의 쌍방 이해와 협조가 

필연적이다. 이러한 이해와 소통은 남자와 여자의 생물학적, 사회적 성별의 입장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이 문제의 경우 효에서의 ‘남녀 차별’이 주

된 화젯거리가 되는데, 차별을 막기 위해서는 먼저 올바른 구별이 선결되어야 한

다. 따라서 이러한 입장에서의 효 연구들은 남녀 성별의 구분과 고려가 필수적이

며, 상세한 내용은 연구자에 따라 많은 내용이 다루어 질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 사회적 남자 여자의 효관련 요구란 주로 효복지의 입장에서 다루어지

는 것을 말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노인을 대상으로 한 복지 수요는 남자와 여자의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데 남자의 경우는 복지수요가 ‘현금, 현물’등을 원하

고 집중하고 있으며, 여자의 경우는 복지수요가 ‘상담, 대화’등의 서비스를 원하고 

집중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할아버지들은 돈을 주면 그것으로 술이나 먹을 것을 

사먹고 쉬는데 사용하는 것을 좋아하며, 할머니들은 사회복지사 등의 방문과 상담

을 통한 대화 및 서비스로 사람 사는 맛을 느끼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이다.17) 

물론 해당의 내용은 개인차에 의해 다르게 나타나고 있고, 실제로 남녀 성별에 

따른 복지수요의 적용은 지금까지 시행된바 없다. 그러나 만약 실제 복지가 남녀 

성별의 입장차에 의해 적용된다면 지금의 복지제도와는 상당히 많은 것이 달라지

게 되는 것으로서 이는 효복지 실현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된다. 예를 

들어 현금 및 현물로 복지수요를 담당할 경우 필요한 것은 정부 예산과 배분뿐이

지만, 사람과 서비스로 복지수요를 담당할 경우에는 정부 예산이 노인들에게 가는 

17) 다만 이에 대한 실질적인 근거(지역적이 아닌 보편적 통계자료)나 시행령은 존재하지 않는다. 
아직까지는 개인차에 의한 복지 수요로 보고 있으며, 성별 구분에 의한 효복지적 연구가 계속 
진행된다면 유의미한 자료들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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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아니라 사회복지사를 비롯한 사람에게 투자되고 그것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관리 등 다른 사회적 여파를 불러일으킨다. 즉, 효에 대한 해석과 그에 따른 복지

방법에 따라 많은 것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이 경우 사회수요 조사에서 남녀

의 성별에 따른 입장차이와 해석은 점점 중요해 질 것이다.

마지막의 네 번째 현실적 적용에서 보편성보다 특수성이 필요해진다는 것은 쉽

게 말하면 ‘부모에게 효를 하는 방법’보다는 ‘아버지에게 효를 하는 방법, 어머니에

게 효를 하는 방법’을 따로따로 익히고 실천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이

는 될 수 있는 한 상세하고 개별적인 콘텐츠를 확보할수록 교육현장과 현실 적용

에서 유리하다는 일반론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반론도 가능한데, 어린

이들이 효행을 하는데 있어서 어머니와 아버지를 따로 구분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

한 내용 등이다. 부모님 말씀을 잘 듣는 것에 아버지와 어머니의 구분이 필요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다. 그러나 집에 계시는 어머니와 직장에서 늦게 돌아

오시는 아버지에 대한 효행의 실천은 100% 일치하기 어렵기 때문에 개별성의 문

제는 고려될 수 있다. 다만 관련 내용은 학자들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기 때

문에 본문에서는 다루지 않고자 한다.

Ⅴ. 결론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남녀의 성별을 고려한 효 연구의 필요성은 ‘현대적 효 연

구’라는 시대적 사명에 비견해 보았을 때 대체적으로 수긍이 될 수 있는 시선으로 

여겨진다. 실제로 학문영역에서 남성과 여성의 성별적 논의는 많은 학문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경향이며, 학문을 좀 더 다채롭게 연구한다는 측면에서도 장

려될만하다. 때문에 오히려 중요한 것은 ‘무엇을 연구할 것인가?’에 대한 물음으로 

예를 들면 ‘남녀 성별에 의한 효의 차이는 무엇이 있는가’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 

될 수 있다. 효에 있어서 남자와 여자가 어떠한 차이와 차별성을 가지는지를 다루

는 것이 실제 연구에서는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남자는 효에 대해서 정

의감과 문제해결위주의 태도 등이 있을 수 있고, 여자는 배려와 대화 등 사람과 

사람의 관계위주의 효행 실천의 추구 등의 내용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즉, 남자

와 여자가 효를 이해하는 방식과 행함에 특정한 차이를 보여줄 수도 있다. 본문의 



현대적 효 연구에서의 남녀 성별 고려의 필요성   75

경우 이러한 내용이 거의 다루어지지 않았는데 오히려 남녀의 성별 차이를 효의 

측면에서 상세하게, 요소별로 구성하여 논증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는 

판단도 든다.

그러나 본문의 경우 지금까지 관심도 두지 않았던 효 연구에서의 남녀 성별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판단하였으며, 때문에 학제적으로 그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순서적으로 먼저라고 보았고, 이에 따라 일반 학문계, 유교적 이해, 

성경적 이해, 효연구가들의 이해 등의 내용을 소개하면서 실제 남녀 성별의 효 연

구가 필요한 현실적 배경을 추가하는 구성을 꾀하였다. 이러한 구성은 앞으로 남

녀의 성별에 따른 효의 내용과 속성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를 예측하고 추가

적인 연구를 하는데 가이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결과적으로 효에 대한 연구적 시선은 남녀 성별을 고려해도, 고려하지 않아도 

둘 다 올바른 판단이다. 다만 사회적 배경과 요구가 현대화가 됨에 따라 점점 복

잡해지고 남녀의 문제를 고려하지 않으면 안되도록 흘러가고 있음으로 앞으로의 

효학 연구는 남자의 효, 여자의 효의 특성들을 면밀히 살펴보고 남녀 갈등의 해소

와 효행 실천의 강화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특히 성차별의 문제는 모든 학문영역

에서 주의해야하는 문제로서 효를 하는데 있어서 성차별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올

바른 성의 구별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의 삶의 터전이자 효를 하는 장소인 가정은 남자와 여자의 결혼 곧 서로 

다른 남녀의 화합으로 시작된다. 생물학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다른 두 성별의 화

합과 하모니를 통해서 효가 시작되며 또 효가 유지되기에 앞으로도 이에 대한 가

족연구, 부부연구, 남녀성차 효연구 등의 노력은 계속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

다.

▢ 투고일자 : 2015. 12. 6. / 심사일자 : 2015. 12. 26. / 게재확정일자 : 2016. 6. 27.



76   효학연구 제23호

<참 고문 헌 >

[단 행 본 ]

김시우, 『성경적 효 입문』. 도서출판다사랑, 2008.

박찬구, 『개념과 주제로 본 우리들의 윤리학』. 서광사, 2006.

박철호, 『효학의 이론과 실천』. 한국학술정보, 2010.

웨인윌리스 외, 『도덕철학과 도덕심리학』. 인간사랑, 2013.

정창우, 『윤리와 논술』. 울력, 2007.

최성규, 『효신학개론』. 성산서원, 2010.

최성규, 『효학개론』. 성산서원, 2001.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효사상과 미래사회』. 1995.

현용수, 『IQ는 아버지 EQ는 어머니 몫이다』. 쉐마, 2005.

[논 문 ]

곽신환, 「유별(有別),예(禮) -부부유별의 해석을 중심으로」, 한국중국학회, 중국

학보, 2006.

김선남, 나미수, 「휴대폰 이용에서의 성차 연구」, 한국지역언론학회, 언론과학연

구, 2008.

김승혜, 「공자관의 재조명 부부유별의 해석학적 역사와 현대적 전망」, 한국공자

학회, 공자학, 2006.

김은희 「콜버그의 정의 윤리와 길리건의 돌봄 윤리 논쟁에 대한 한 해석: 성차 

논쟁을 넘어서」 철학연구회, 철학연구, 2015.

김정희, 「성차(性差)의 문제」 , 한국강원영어영문학회, 영어영문학, 1993.

박경숙 외 3인, 「자녀 결혼시기 연장의 주요 원인 계층혼 성역할분리규범 경제조

정의 우발적 결합」, 한국인구학회, 한국인구학, 2005.

박부진, 「한국사회의 공간문화와 성차」, 명지대학교 여성가족생활연구소 여성가

족생활연구, 1999.

성규탁, 「한국인의 효행이유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연세사

회복지연구, 1995.



현대적 효 연구에서의 남녀 성별 고려의 필요성   77

이계학, 「교육방법론으로서의 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5.

이영애, 「현대정치사상과 성차」, 한국정치학회, 연례학술대회7차, 1996.

이종묵, 「조선 선비의 부부 생활과 부부유별」, 서울대, 관악어문연구 2009.

정정애, 「청소년의 효의식과 정신건강과의 관계 연구」, 한국효학회, 효학연구 

2012.

채경선, 「초등학생의 효의식과 효행에 관한 실증적 연구」, 한국효학회, 효학연구 

2011.

Takahashi Susumu, 「Historical Transition of Filial Piety and Its Modern 

Transformation' , Mejiro University



78   효학연구 제23호

<AB S TR ACT>

The need for gender considerations in 

modern HYO studies 

Lee sung won

( S ungS an U niv .)

The theme of this study is 'Gender(and sex) of HYO'. The reason that I 

have configured the present study, is because the 'Gap of HYO study'.

Modern scholarship has been studying a lot of gender(and sex). In 

comparison, the HYO scholars did not consider gender of HYO. For that 

reason, there is need for syudy gender(and sex) of HYO now.

In this study, it is advanced in the following order. First, check the 

impoertant of gender(and sex) in the general academic community.Second, It 

confirms how closely related the gender(and sex) in the HYO study.

Study of the gender(and sex), it is an essential modern flow, and we can 

not avoid this problem. In addition, the this study will expand our awareness 

of HYO. Additionally this study will help, biological HYO, anthropological HYO, 

that work to create a system of HYO study.

This attention can prevent sexual discrimination of HYO practice. And this 

gives we know that men and women will be 'Different', not 'Wrong'. Also, 

that helps for many contemporary conflicts.

k ey  word :  HYO, Gender, Modern HYO, Sex, Filial p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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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research for applying 'HYO' 

education on the Nuri Curricul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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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Ⅱ. ‘효’ 교육의  내용고찰

   1. ‘효’ 교육의 개념 

   2. ‘효’ 규범서의 유아기교육 활용

Ⅲ. 누리과정의  적용

   1. 누리과정의 이해 

   2. ‘효’ 를 기초한 누리과정 실제적용

Ⅳ. 결론 및  제 언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전통적 규범서에서 인성교육의 근간을 이루었던 ‘효’ 교육

을 누리과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시한 것이다. 최근 사회적으로 이목을 끌고 있는 

AI(인공지능) 시대의 도래에 있어서 중요하게 요구되는 것이 타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좋은 성품과 덕목을 갖추는 일이다. 국가에서는 이러한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인

력을 양성하기 위해 취학전 누리과정을 실시하며 이 과정 안에 인성교육 덕목으로 협

력·존중·배려·질서·나눔·효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만5세아 누리과정 지도서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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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교육 덕목 활동 수는 총 484개인데 ‘효’ 관련 활동 수는 불과 4개 밖에 안 되어 타 

덕목간 비율에서 가장 낮은 것을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인간의 백행지본(百

行之本)의 근본이 되는 ‘효’ 관련 활동 수를 4개에서 135개로 대폭 추가 제시하였다. 따

라서 향후 본 연구에서 제시된 ‘효’ 덕목을 효과적으로 지도하기 위해서 누리과정 각 

영역과 내용범주 계획에 융통성이 필요하며 유아교육 기관과 부모 및 가정이 연계하

여 지도할 수 있는 다양한 실천적 방법의 연구가 요구된다. 

  

주 제 어 : 효, 효도, 누리과정, 인성교육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 선조들은 5천년의 역사에서 ‘효’를 백행지본(白行之夲)이라 하여 인간 

윤리의 사상적 근간으로 삼았다. 전통 사회에서는 ‘효’가 그 사람의 됨됨이를 

나타나는 기준이며 그 사람됨의 기본이 되므로 유아기부터 다양한 규범서를 

통해 ‘효’를 지도하였다. 예로부터 그 부모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남을 사랑하

는 것은 덕에 거스린다 하였고 그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고 남을 공경하는 

것을 어긋난 예라고 하였다.1) 이렇게 ‘효’는 우리 민족의 삶 속에 깊이 녹아 

있어 인간의 바른 행동으로 교육하기에 손색이 없는 교육의 근본이다. 우리나

라의 전통적인 교육에서는 지식교육과 인성교육을 따로 분리하지 않고 일상에

서 배운 바를 삶 속에서 그대로 실천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전통들이 근대화 과정에서 점차 퇴색되어 가다가 물질적 가치를 높이 평가하

는 사회풍조에 밀려 과거의 교육목표인 지식과 인성의 조화로움과 같은 윤리

적 가치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2) 현대사회에서 인간성과 윤리의식의 상실문제

1) 소혜황후.「내훈」(서울:한길사, 2011), 55면.「내훈」은 조선의 제7대 왕 세조의 맏며느리이자 제9대 왕 

성조의 어머니였던 소혜왕후가 여성이 알아야 한다고 판단되는 내용을 중국의 고전들 가운데 가려 뽑

은 여성교육용 도서이다. 소혜왕후는 15세기 조선의 여성으로 최고의 지성을 대변하는 인물이었다.  

2) 이미란,「전통교육서를 활용한 누리과정 인성교육의 실제와 적용방안」,『미래유아교육학회지』21권 4

호(2014. 11), 29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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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전통적으로 인간의 모든 윤리의 근본이라 일컬어져 온 ‘효’ 의식의 쇠퇴와 

무관하지 않다.3)

최근 한국사회는 심각한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다. 먼저, 정치·경제·사회·문

화 전체에 부패가 심각한데 이것은 정신의 문제로부터 기인된 문제이다.4) 우

리사회는 저출산에 따른 인구 구조변화, 서구화된 생활양식, 스마트폰과 인공

지능 로봇이 주도하는 편리한 생활로 급속히 변화하고 있다. 이렇게 눈부신 과

학의 발전은 인간을 물질만능주의로 이끌고 이에 필연적으로 따르게 되는 인간성 

상실은 우리사회를 더욱 어둡게 하고 있다. 앞으로 인간에 대체할 만한 새로운 인

공지능 시대가 도래 한다면 이에 비례해서 인간성 회복을 위한 노력은 배가되어

야 한다. 이러한 최첨단 과학이라고 할 수 있는 인공지능, 유전자공학 등을 인간

의 삶에 적절하고 필요한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길은 인간의 정신에 달려 

있다. 이 정신이 부패하면 모든 것이 부패되고 말것이다.5) 지금 우리사회 전반에 

나타나는 반인륜적이고 급속한 도덕성 타락은 인성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국가적 범국민운동으로 실행하기 위해 2014년 12월 국회에서는 인성교육진흥

법6)을 제정하였다. 따라서 2015년 7월부터 유·초·중·고에 이르기까지 인성교육

을 의무로 규정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학교에서 시행하도록 의무를 부

여하고 있다. 이런 국가적 대 명제를 효과적으로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예로부터 

인성교육 측면에서 강조되어온 ‘효’ 교육을 영유아기부터 인성교육의 기본으로 

다시 부각 시키는 일은 그 동안 잊었던 우리의 사상적 근간을 다시 되찾아 바

르게 세우는 일이 될 수 있다.7) 20세기 세계 최고의 역사학자인 토인비(A. 

Toynbee)는 ‘한국에서 장차 인류문명에 크게 기여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부

모를 공경하는 ‘효’ 사상이다’ 라고 하였다.8)  ‘효’는 이렇게 세계문화 속에 당

3) 김시우,『성경적 효 입문』(도서출판: 다사랑, 2008), 14면. 

4) 성산효도대학원대학교 성산연구소,『효 실천』(도서출판: 성산서원, 2002), 7면.

5) 최성규,『효 신학개론』(도서출판 성산서원, 2010), 33면. 

6) 인성교육진흥법, 2015. 7. 21.시행(법률 제13004호, 2015. 1. 20. 제정) 인성교육법의 목적은 ‘대한민국헌

법’에 따른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고 ‘교육기본법’에 따른 교육이념을 바탕으로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人性)을 갖춘 국민을 육성하고 국가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인성교육’이란 자

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 공동체,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

과 역량을 기른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 

7) 이광조,「제4차 산업문화혁명시대에 인성교육의 중요성에 관한 고찰」,『쉐마교육학회 학술논문지』, 

   (2016. 4), 146면.

8) 손인수,『한국인의 효도문화』(서울: 도서출판 문음사, 1997), 48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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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하게 내세울 수 있는 우리 민족의 유산이며 큰 자부심이다. 이렇게 가치있

고 중요한 ‘효’ 사상을 영유아기부터 길러주기 위해서 ‘효’ 교육은 어려서부터 

가정에서 실시되는 것이 가장 바랍직하다. 그러나 현대사회의 여러 가지 여건

상 가정에서 그 교육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할 경우 유아교육기관에서 대체하

여 실시할 필요가 있다.9) 따라서 본고에서는 우리의 전통적 인성교육의 근간

을 이루어 왔던 다양한 규범서에 부각된 ‘효’ 덕목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교육내용을 누리과정에 적용· 제시하고자 한다. 

Ⅱ. ‘효’ 교육의 내용 고찰

1. ‘효’ 교육의 개념 

‘효(孝)’란 늙은 노(老)인을 받들고 있는 자식(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효(孝)’란 사전적인 의미로 ‘부모를 봉양하고 마음 편히 모시는 일’이며 효도

(孝道)란 ‘효를 행하는 도리’10) 라고 정의하고 있다. 뿌리 없는 나무가 없듯이 

부모 없이 자식이 이 세상에 나올 수 없기에 잉태하고 낳아 사랑과 정성으로 

키워 주신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일은 자식의 도리이다11). ‘효’란 본래 부

모에 대한 자식의 정성된 마음과 행동을 가리키는 것인데 부모는 단지 두 분

만이 아니라 부모의 부모, 즉, 혈육의 시조로까지 이어지게 된다.12)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13)에 의하면 ‘효’란 ‘자녀가 부모 등을 성실하게 부양하고 

이에 수반되는 봉사를 하는 것’ 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효경(孝經)14)에서

9) 주영애,「효교육 내용을 중심으로 한 유아예절교육 프로그램개발의 기초」,『한국전통생활문화학회

지』, 제2권2호, 1999, 201면. 

10) 민중서림 편집국,『민중에센스 국어사전』(경기: 민중서림, 2010), 2681면. 

11) 손용주,「초등학생들의 효 의식과 행동의 실태분석을 통한 효 교육 방안 연구」(석사학위논문, 공주교

육대학교 교육대학원, 2005), 10-17면.

12) 최성규,『효가 살아야』(순복음 도서출판: 성산서원, 2003), 14면. 

13)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014호 일부개정 2016. 02. 03) 이 법은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국가차원에서 장려함으로써 효행을 통하여 고령사회가 처하는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국가

가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을 얻는 외에 세계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4) 『효경(孝經)』은 유가의 주요 경전인 십삼경(十三經)의 하나이다. 이 책은 '효도(孝道)'를 주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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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효’는 ‘사람의 몸은 부모에게서 받은 것이니 상하지 않게 하는 것이 ‘효’의 

시작이며 그것을 다시 후손에게 물려주고 자신의 인격을 올바르게 세우고 도

리에 맞는 행동을 하여 후세에 이름을 날려 부모님의 명예를 빛나게 하는 것

이 ‘효’의 끝이다’라고 하고 있다. 결국 ‘효’란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잘 헤아려

서 사랑으로 정성껏 공경하고 섬기는 일임을 지칭하는 용어이다. 부모를 공경

하고 섬기는 일은 인간의 삶의 태도와 직접 연결되는 문제이다. 즉, 부모가 자

녀를 낳아 기르며 사랑하고 따르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며 부모와의 사랑의 

관계는 형제와 친척과 그리고 이웃으로 나아가 전 인류애로 발전하게 된다.15)  

‘효’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인류의 종교와 사상을 초월하여 지켜져 내려오고 

있다. 먼저, 불교에서의 ‘효’를 살펴보면 부모은중경16)에 살아생전 부모님께 효

도와 공경을 다하고 돌아가신 후에도 제사를 정성껏 올려 드리는데 효도의 의

미를 두고 있다. 부모님의 은혜 10가지를 열거하고 있는 은중경의 내용은 첫

째, 회탐수호은(懷眈守護恩) 아기를 잉태하여 수호해 주신 은혜요, 둘째, 임산

수고은(臨産受苦恩) 해산함에 고통을 이기시는 은혜요, 셋째, 생자망우은(生子

忘憂恩) 자식을 낳고 근심을 잊는 은혜요, 넷째, 인고토감은(咽苦吐甘恩) 쓴 

것을 삼키고 단 것을 뱉어 먹이시는 은혜요, 다섯째, 회간취습은(廻乾就濕恩) 

마른 자리 아기 뉘고 젖은 자리 누우신 은혜요, 여섯째, 유포양육은(乳哺養育

恩) 젖을 먹여 길러 주신 은혜요, 일곱째, 세탁부정은(洗濯不淨恩) 더러운 것

을 깨끗하게 씻어 주시는 은혜요, 여덟째, 원행억념은(遠行憶念恩) 멀리 떠나

면 걱정해 주시는 은혜요, 아홉째, 위조악업은(爲造惡業恩) 자식을 위해서 궂

은 일도 마다하지 않으시는 은혜요, 열째, 구경연민은(究竟憐愍恩) 끝까지 염

려하시고 사랑해 주시는 은혜이다. 만약 능히 이렇게 실천하면 효도를 잘한  

자손이라 할 것이요, 이렇게 실천하지 않으면 지옥에 떨어질 중생이라 하였다. 

또한 부모에게 불효하였을 때 무간지옥(無間地獄)에 떨어져 활활 타오르고 맹

렬한 불꽃에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받게 된다며 부모님의 은혜에 대해 조목조

목 짚어가며 공경과 ‘효’를 강조하고 있다. 

으로 다루었기 때문에「효경」이라고 하였으며, 십삼경 중에서 처음부터 책 이름에 '경(經)' 자를 붙인 

것으로는 유일한 것이다. 위키백과, http://ko.wikipedia.org (검색일:2016. 5. 20).

15) 최성규,『효학개론』(서울: 도서출판 성산서원, 2004). 54면. 

16) 부모은중경, 위키백과,  https://youtu.be/qo1MWdg--Xc(검색일:2016.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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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의 ‘효’를 살펴보면 성경 구약과 신약에서 모두 부모공경과 사랑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구약 출애굽기에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

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17) 라고 하며 살아생전에 부

모에게 효도 할 것을 가르치고 있다. 또 출애굽기의 십계명 중 5계명의 ‘네 부

모를 공경하라’ 고 하는 것은 인간에 대한 가르침의 영역이 아닌 하나님 공경

의 영역이다. 즉, 부모를 잘 공경하고 효도하는 사람이 하나님도 잘 섬길 수 

있다는 것이다.18) 구약 잠언 23장22절 ‘네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늙은 네 어

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또 13절에 ‘네 부모를 공경하라’, 잠언23장 25절에서

도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고 ‘효’를 명하고 있

다. 기독교의 ‘효’ 사상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공경에 앞서 보이는 부모에게 

먼저 순종하고 효도해야 함을 가르치고 있다. 신약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도 “너희 부모를 주 안에 순종하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하며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효도’ 하라는 것이

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을 섬긴다는 핑계로 자기 육신의 부모를 공양하지 않

는 행위를 꾸짖었다.19) 즉, 눈에 보이는 부모도 공경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면

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랑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유대

인들은 부모의 자녀에 대한 위치는 하나님의 대리자 위치이다. 따라서 부모에 

대한 반역을 하나님에 대한 반역으로 연관 짓는 것은 자녀는 부모로부터 하나

님의 법을 배우기 때문이다. 즉, 하나님을 대변하는 부모에게 ‘효’를 행하지 않

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없다. 따라서 기독교인이나 유대인 모두 

주안에서 부모에게 효도를 중요하게 여기며 가르치고 있다.20) 

유교의 ‘효’는 공자에 의해 창시된 것으로서 한국의 전통적인 ‘효’ 사상의 

정신적 기둥이며 고유의 가르침이다. 일반적으로 ‘효’란 부모에 대한 정성어린 

마음과 행동을 말하는 것인데 이는 조상숭배와 더 나아가서 하늘 숭배와 관련

이 있다. 흔히 ‘효’를 유교적으로만 이해하기 쉬운데 사실 우리나라에 유교가 

전래되기 훨씬 이전부터 ‘효’ 사상이 내려오고 있다.21) 공자의 핵심 사상인 인

17) 구약성경,『큰 글성경』(서울: 아가페, 2005), 113면. 

18) 한승진,사회적 효의 기독교 가족윤리적 의미」,『효학연구』10호(2009), 49면.  

19) 신약성경,『큰 글성경』(서울: 아가페, 2005), 25면.  

20) 박철호,『효학의 이론과 실천』(주)한국학술정보, 2010), 16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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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仁)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이자 모든 도덕률의 근간인22) ‘효’ 사상을 논어의 

‘학이편’에서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다.23)

첫째, 사람됨은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가 우애 있는 것이 인(仁)을 실천하

는 근본이다. 

둘째, ‘효’가 백행의 기본이며 다른 글공부 보다 효도가 우선 행해져야 하는 

삶의 기본이다. 

셋째, 부모를 봉양함에 있어서 깊은 마음에서 우러나는 공경의 ‘효’를 강조

하고 있다. 

넷째, ‘효’는 마음과 행동이 동일하게 힘을 다하여 부모를 모시는 것이다.

다섯째, ‘효’란 부모 살아생전에만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신 후에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공경하는 예(禮)로써 장사와 제사를 지내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마음을 가져야 함을 의미한다. 

여섯째, ‘효’는 지도자는 자기는 따르는 사람을 얻으려면 부모에게 효도하는 

모범을 보일 때 참된 지도자가 될 수 있다. 

일곱째, 결국 ‘효’는 인(仁)의 성취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부모에게 효도

함으로서 그 완성은 군자가 되어 세상에 덕을 널리 펴는 것으로 윤리의 최고

덕목을 이루어내는 것이다. 이외에도 공자는 개인에서 가정, 가정에서 국가 

즉, 수신제가치국평천하(修身齊家治國平天下)를 중요한 덕목으로 주장하였다. 

수신(修身)을 통하여 개인의 덕을 닦고, 제가(齊家)를 통하여 가정의 덕목을 

닦는 것이며, 치국(治國)은 국가의 덕을, 평천하(平天下)는 천하의 덕목을 닦는 

것이다. 가정윤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효’이며 ‘효’는 부모에 대한 자식의 

도리라고 하였다. 부모를 경제적으로 봉양하는 것뿐만 아니라 부모의 마음을 

편하게 하고, 나아가 사후에 부모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은 것까지 ‘효’라고 하

였다.24) 

21) 성산효대학원대학교,『효, 사랑실천입니다』(도서출판: 성산서원, 2007), 20면.

22) 양주성,『성경적 효교육』(사)기독교문서선교회, 2012), 35면.  

23) 동서미래융합미래연구소,「논어 학이편」, http://www. ewfri.com.(검색일: 2016. 5. 2.)

24) 차성섭,「유교의 효」, http://blog.naver.com. (검색일: 2016.5. 12.), (1/10 B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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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효’ 규범서의 유아기교육 활용

우리나라의 전통교육서는 어린 시절부터 ‘효’를 강조하고 조화로운 인간성

을 자연스럽게 형성하며 사회윤리를 구체적으로 지도하는 규범서로 사자소학

(四字小學), 명심보감(明心寶鑑), 효경(孝敬), 격몽요결(擊蒙要訣), 동몽선습(童

蒙先習), 가례(家禮) 등이 있다. 

규범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사자소학(四字小學)의 ‘효’ 내용으로 父生我身(부

생아신): 아버지께서 나를 낳으셨고, 母麴吾身(모국오신): 어머니께서 나를 기

르셨습니다. 乳以哺我(유이포아): 젖으로써 나를 먹이시고 以食飽我(이식포아): 

음식으로 나를 배부르게 해주셨다. 爲人子者(위인자자): 사람의 아들 딸이라면 

曷不僞孝(갈불위효): 어떻게 효도를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父母呼我(부모

호아): 부모님께서 나를 부르시면, 有而趨進(유이추진): 바로 대답하고 달려간

다. 有命必從(유명필종): 시키시는 것이 있으면 꼭 따라야 하며, 勿逆勿怠(물역

물태): 듣지 않거나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한다. 父母出入(부모출입): 부모님께서 

나가시거나 들어오실 때에는, 每必起立(매필기립): 언제나 꼭 일어서서 인사해

야 하고, 出必告之(출필고지): 나갈 때는 꼭 나가는 것을 알려드리고, 返必拜謁

(반필배알): 돌아오면 꼭 인사를 드려야 한다. 勿與人鬪(물여인투): 남들과 더

불어 싸우지 말아야 한다. 父母憂之(부모우지): 부모님께서 이를 걱정하심 등

이 있다25).  

효경(孝敬) 第一 開宗明義章(개종명의장)에서도 무릇 ‘효’는 덕의 근본이요, 

모든 가르침의 근원이 ‘효’ 라고 가르치고 있다. 효경(孝經) 第二 天子章(천자

장)에서도 부모님을 공경하고 정성을 다하여 효도하는 사람은 온 백성과 천하

에 도덕적 가르침의 모범이 된다고 하였다. 또 가례(家禮)는 ‘효’를 바탕으로 

한 가족윤리를 규범화한 예서(禮書)이다. 나이가 들어 성인이 되면 관례와 혼

례를 치르고, 부모가 돌아가시면 삼년상을 치르고, 삼년상 이후 부터는 제사를 

지극히 모시는 것이 ‘효’ 인데, 가례(家禮)는 이러한 규범들을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관혼상제의 예법을 규정한 가례(家禮)는 가부장적인 가족질서를 확립하

25) 이미란,「전통교육서를 활용한 누리과정 인성교육의 실제와 적용방안」,298면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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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중요한 규범서이다. 16세기 후반부터는 가례(家禮)를 각 집안의 실정에 

맞게 활용하는 예서들이 나오게 되었는데 이언적의 봉선잡의(奉先雜儀), 이황

의 상제례답문(喪祭禮答問), 이이의 제의초(祭儀抄), 송익필의 가례주설(家禮註

說) 등이 대표적이며 이후로도 많은 예서들이 만들어졌다. 이 서책들은 모두 

부모에게 끊임없이 기본적인 인성교육으로 ‘효’를 강조해 왔다. 

최근 유아기의 ‘효’ 교육의 필요성이나 그 효과에 관한 연구들이 꾸준하게 

시도26)되고 있다. 이와 관련된 연구 결과들을 살펴보면 유아기의 ‘효’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는 지적27)이 되고 있다. ‘효’ 교육은 일반적인 수신예절과 마찬

가지로 단시일내에 이루어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효’는 유아를 교육하

는 가정과 기관, 사회에서 지속적이며 모범적으로 실천되고 있음을 보여 줄 

때 비로소 가능해지며 교육효과도 크다. 모방성과 가소성이 강한 유아기에는 

환경의 영향이 절대적으로 성격형성에 영향을 미치므로 부모와의 긴밀한 상호 

신뢰감 형성과 안정애착이 요구되며 이를 통해 자율성과 함께 ‘효’ 의식의 기

초가 쌓이게 된다.28) 김민석(2014)29)의 연구에서도 언어와 국악을 융합한 교육

실행 결과 공동체 교육을 통해서 ‘효’ 의식을 높여주고 유아 성격발달과정에 

있어서 매우 좋은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통 규범서에서의 ‘효’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명심보감과 사자소학에서는 

나를 낳으신 부모의 은혜에 보답해야 한다고 기록하고 있다. 또 논어, 효경과 

내훈 및 가례에서도 부모에게 물질적 봉양을 강조하면서 부모의 가르침을 중

시하고 마음을 다해 섬기는 경로효친사상을 주장하고 있다. 이외에도 격몽요

결과 동몽선습에서는 부모의 가르침을 새김과 동시에 부모의 뜻을 알고 이를 

거역하지 않고 행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러한 전통 규범서의 다양한 가

르침을 기초로 하여 분류한 전통적인 ‘효’를 토대로 현대적인 ‘효’ 개념을 비롯

하여 누리과정영역 및 내용범주를 다음<표 1>과 같이 적용해 볼 수 있다.

26) 주영애,「효교육 내용을 중심으로 유아예절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 201면에서 재인용.  

   유원종,「유소년기의 효교육 방안연구. 에릭슨의 발달이론에 입각해서」(석사학위논문, 성산효도대학원

대학교, 2002). 11면.

   김민석,「유아 효교육의 교수-학습 방법에 관한 연구」(석사학위논문, 성산효도대학원대학교, 2014). 10면.

27) 배경자,「유아의 효의식에 관한 연구」(석사학위논문, 인천대학교, 2006). 11면.

   주영애,「효교육 내용을 중심으로 유아예절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206면에서 재인용.  

28) 유원종,「유소년기의 효교육 방안연구. 에릭슨의 발달이론에 입각해서」, 11면에서 재인용.

29) 김민석,「유아 효교육의 교수-학습 방법에 관한 연구」, 10면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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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 1 >  전통적인 ‘효’ 규범서를 기초한 유아 효교육 프로그램의 예    

전 통

 효 분 류   
규 범 서

전 통  효 

교육의  내용

현 대 적인   

효의  개 념

누리과정

영 역

누리과정

내용범 주

생육의 효

명심보감,

부 모 은 중 경 , 

가례, 사자소

학

나를 낳아 길러주신 

은혜에 보답하는 것 

부모님께 감사

하는 마음 

신 체 운 동 . 

건강

신체인식하기

건강하게 생활

하기

봉양의 효 효경, 내훈

부모에게 물질.정

신적으로 궁핍하

지 않도록 모시는 것

부모님에 대해

온유한 마음을

갖는 것 

의사소통
듣기 / 말하기

읽기 / 쓰기

공경의 효
효경, 가례,

논어

부모에게 마음을

 다해 경로효친사

상으로 섬기는 것 

부모님 존경하

는 마음  
사회관계

나를 알고 존중

하기

양지의 효
논어, 내훈, 

격몽요결

부모의 가르침과

 뜻을 잊지 않는

 것

부모의 은혜를

잊지 않는 마음
예술경험

아름다움 찾아

보기 / 예술적 

표현하기

순종의 효
격몽요결, 내

훈, 동몽선습

부모의 뜻을 알고 

행하는 것

부모님에게 순

종하는 마음
자연탐구 

신 체 인 식 하 기 / 

수학적 탐구하기

시봉의 효
격몽요결, 

동몽선습

부모의 신상에 관심

을 갖고 모시는 것

부모님을 보살

피는 양선의

 마 음

신 체 운 동 . 

건강

신체활동에 참여

하기

간언의 효
격몽요결, 

논어

부모가 불의를 행하

지 않도록 하는 것

부모님에 대한

자비의 마음
의사소통 말하기

보신의 효
격몽요결,

효경

몸은 부모가 주신 것

이므로 건강하

게 보호. 유지하는 

것

자신의 몸을

 건강하게 지

키기는 마음 

신 체 운 동 . 

건강 

신체조절과 기

본 운동하기

입 신 양 명   

의 효
효경

맡은바 일을 잘

 해내어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 

맡은 일에 책

임감을 갖는

 마음 

의사소통
감정을 알고

 조절하기

형제친척간 

돈목의 효  
격몽요결

부모에게서 태어

난 형제자매 및

 친척과 화목하게 지

내는 것  

형제와 우애

 있게 지내는

 마음

사회관계
가족을 소중히 

여기기

상 제 례 의 

효

격몽요결, 

내훈, 가례

 관혼상제의 예법을 

따라 제사를

 지내며 효를 다

하는 것

부모님의 뜻을

받들어 심사숙

고하는 마음   

사회관계

나와 다른 사람

의 감정

알고 조절하기

사후의 효 효경, 가례

부모의 사후에도

 계속해서 뜻을

 받들고 제사로

 모시는 것 

용기와 강한

 의 지력을 갖

는 마음 

사회에 관심 

갖기 /

아름다움 찾

아 보기

사회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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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누리과정의 적용

  

1. 누 리 과 정 의 이해   

우리나라는 과거 60-70년대 폭발적인 출산율을 기록하며 가파른 인구증가

를 거친 이후 점차 출산율이 감소하다가 2005년 1.08까지 떨어진 이후 2015년

에는 1.24로 나타나 OECD 국가 중 최하위다. 이로 인해 노동력 감소에 따른 

사회적 비용 증가가 심각한 사회문제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가 확대되고 있

다. 이런 상황에서 자녀 양육비 부담은 저출산을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30) OECD 국가들은 모든 유아들이 생애 초기 출발선상에서부

터 평등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으며 우리나라도 정부의 2012년 무상보육정책이 시행된 이후 2013년 유아교

육기관에 ‘누리과정’이 도입됨에 따라 모든 유아들의 교육 평등권을 보장하였

으며 따라서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이 경감되어 출산율이 상승할 것으로 기

대하고 있다. ‘누리과정’은 현재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 되어있으나 기

본적으로 동일한 교육과정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세부내용에 있어서는 특히 타

인을 배려하고 존중하며 공감하는 역량을 기르기 위한 인성교육을 대폭 강화

하고 있다.31) 2013년 발간된 만3∼5세 누리과정 ‘교사용 지침서’의 내용을 살

펴보면 우선 전인적인 인성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지도 덕목으로 배려·존중·협

력· 나눔·질서·효 등 6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덕목에 비해 인성교

육에 가장 기초라 할 수 있는 ‘효’에 대한 내용이 타 덕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빈약하고 특히 연령이 높아질수록 효의 덕목이 더 적게 편성되어 있다.32) 전

인적인 인간 육성의 ‘효’ 덕목을 중요시 않는다면 기초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지

지 않는 건물에 비교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 민족은 ‘효’를 백행지본(白行

之夲)이라 하여 인간 윤리 도덕의 사상적 기초이기 때문이다. ‘효’ 덕목을 제대

로 지도하게 되면 나머지 덕목들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누리과정 

교사지도서에 인성교육 덕목인 ‘효’를 다른 덕목 보다 더 강조할 필요가 있다. 

30) 보건복지부,「만5세 누리과정 교사용 지도서, 2013」, 35면.  

31) 보건복지부,「4-5세 누리과정 교사용 지도서, 2013」, 41면.  

32) 이미란,「전통교육서를 활용한 누리과정 인성교육의 실제와 적용방안」, 307면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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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우리민족의 전통적인 ‘효’ 지도의 내용을 누리과정에 실제적으로 지도

할 수 있도록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2 . ‘ 효’ 를  기 초 한  누 리 과 정  실제적용

우리민족의 전통적인 규범서의 ‘효’ 덕목 내용을 누리과정에 실제적으로 적

용하기 위해서는 현재 5개 영역으로 구분된 교육과정의 세부내용에 구체적으

로 실천할 수 있는 지침을 포함시키도록 하는 것이 우선 과제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각 영역별 내용범주는 그대로 두고 이의 실천과제에 ‘효’

의 가르침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포함시키는 방법으로 구체화시킬 수 있으며 

규범서의 내용을 기초로 이를 정리하여 각 영역별로 포함시켜 다음<표 2>에서 

<표 6>과 같이 재구성하였다. 

 < 표 2 >   ‘효’ 규범서에 기초한 누리과정 적용방안(영역 1: 신체운동·건강)  

영역 내용범주 누리과정 효  적용과제의 추가 

。

신체

인식하기

아버지께서 나를 낳으시고 어머니께서 나를

기르시는 은혜 알기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양치하기

하늘아래 어버이 은혜보다 큰 것이 없음을 알기

부모님이 주신 나의 몸을 소중하게 여기기

신체조절과 

기번운동

하기

친구들과 싸우는 것은 부모님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므로 싸우지 않기 

몸 다치지 않고 놀기

 친구들과 놀 때 몸 다치지 않게 하기

신체활동에 

참여하기

부모님께서 부르시면 빨리 대답하고 달려가기

부모님이 심부름 시키면 즉시 행하기

나가고 들어오면서 반드시 출입을 알리기 

아침저녁으로 인사 드리기

어른께서 물으시면 성실하게 대답하기

건강하게 

생활하기

아침에 일어나면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기

부모님이 식사를 잘 하시는지 살피기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부모님께 먼저 드리기

 부모님의 옷을 넘거나 밟지 말기

 내 옷은 스스로 입고 벗기 

 부모님이 아프시면 옆에서 간호해 드리기

안전하게 

생활하기

 먼 곳에 가서 놀지 말며 놀더라도 말한 데 있기

 아침에 일어나 먼저 이불을 정리하고 세수하고

 머리를 단정하게 빗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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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 >   ‘효’ 규범서에 기초한 누리과정 적용방안(영역 2: 의사소통) 

영역 내용범주 누리과정 ‘효’  적용하기 

。

듣기

바르게 살아 휼륭한 일을 하여 이름을 알리는 것이 효도임을 알기

효행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기

-어미를 먹여 살리는 까마귀의 효성33) 

-우리 가족입니다34)

-두 효자이야기35)

-북두칠성이된 일곱형제36)

-아모스할아버지가 아픈 날37)

-아빠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세요38)

-언제까지나 너를 사랑해39)

말하기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효도임을 알기.

조부모님께 인사드리기.

외출시 꼭 가는 곳을 말씀드리기

늦게오면 늦는다고 연락드리기

우리집 가훈에 대해 이야기 하기 

부모님에게 존댓말 사용하기

적절한 경어를 사용하고 정중함을 잃지 말기

아첨이나 아부하지 않기

읽기

부모님이 꾸짖으시더라도 화를 내거나 말대꾸하지 않기.

부모님이 나를 꾸짖으시거든 반성하고 원망하지 말기

부모님께서 집에 들어오실 때에는 매번 자리에서 일어나기

전화를 받을 때에는 작은 목소리로 짧게 통화하기

효도 관련 책 읽기

-맹종의 효도 이야기40)

-호랑이 형님 41)

-심청전42) 

쓰기
부모님께서 사용하신은 책이나 물건을 소중하게 다루기   

우리집 가훈 쓰기

 

33) 표시정,『처음만나는 사자소학』(서울: 미래주니어, 2013 ), 13면.

34) 이혜란,『우리가족입니다』(서울: 보림, 2009), 22면.

35) 조규연・정순남,『두 효자 이야기』(서울: 맥스타, 2011), 18면. 

36) 김완기,『북두칠성이된 일곱형제』(서울: 한림출판사, 1988). 21면.

37) 필립 C.스테드,『아모스 앟라버지가 아픈날』(서울: 별천지, 2011). 28면.

38) 샘맥브래트니,『아빠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세요』(서울: 베틀북, 1997), 26면.

39) 로버트 먼치,『언제까지나 너를 사랑해』(서울: 북뱅크, 2000), 16면.

40) 김한룡,『맹종의 효도 이야기』(서울: 월드 캠퍼스). 78면.

41) 강태희,『호랑이 형님』(서울: 월드 캠퍼스). 94면.

42) 최일호,『심청전』(서울: 월드 캠퍼스). 6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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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 >   ‘효’ 규범서에 기초한 누리과정 적용방안(영역 3: 사회관계) 

영
역

내용범주 누리과정 ‘효’ 적용하기 

。

나를 알고
존중하기

어머님이 태중에 나를 10달 동안 보호한 은혜 알기
해산 할 때 고통 받은 은혜 알기 
젖 먹이시고 똥오줌 가려 양육한 은혜 알기 
자식 위해 끝까지 사랑하시는 은혜 알기
부모님 앞에서는 얼굴 표정을 항상 밝게 하기
부모님이 묻는 질문에 대답을 잘하고 잘 들어드리기
나로 인해 근심걱정을 하지 않도록 해 드리기

나와 다른 사람의 
감정알고 조절하기

아는 어른께서 부르시면 즉시 ‘예’하고 대답하기
어른과 아이 사이에는 차례가 있어야 함을 알기
아침저녁 잠 잘 때 인사드리기
웃 어른들게 감사해요, 고마워요, 미안해요 인사하기
부모님의 명령이 있으면 게으름 피우지 말기
손님이 오시거든 접대를 받드시 정성스럽게 하기

가족을 소중히 여기
기

부모님이 심부름을 시키면 반드시 지시에 따르기
부모님 생신 기억하여 축하드리기  
어른에게 물건을 두손으로 드리기
밤낮으로 애쓰셔서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며 기르신 은혜알기
조부모님을 찾아가 인사드리고 기쁘게 해드리기
집안에 어른이 계실 때에는 조용하게 지내기
어른들이 귀하게 여기는 물건 건드리지 않기
집에 선물이나 물건이 들어오면 어른 먼저 보시기

다른사람과 더불어 
생활하기

조부모님 생신날을 알고 축하 인사드리기
앉아있다 어른이 오시면 일어나기
단정한 옷 차림하기
부모님 성함 알기
우리가족의 족보를 알아보기
식사 후 설거지 도와 드리기 

어른들이 심부름 시키면 지체하지 않고 행하기 
바르게 세배하기
공동시설에서는 반드시 질서를 지키기
모든 행실의 근본은 참는 것이 으뜸임을 알기
가는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고움을 알기
혼자하면 어려우나 함께 하면 쉬움을 알기
궁금증 풀어드리기

사회에 관심 갖기

조부님 기일에 부모님이 참석하시면 함께 참여하기 
친척들과 사이좋게 지내기
사람의 덕행에서 예절이 가장 우선임을 알기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분들에 고마움 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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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5 >   ‘효’ 규범서에 기초한 누리과정 적용방안(영역 4: 예술경험) 

영역 내용범주 누리과정 ‘효’ 적용하기 

。
아름다움

찾아보기

- 부모님 은혜 노래 부르기

- 부모님 은혜에 감사한 그림그리기

- 즐거운 우리가족에 대해 발표하기

- 효도한 사람들의 이야기 들어보기 

예술적

표현하기

예술

감상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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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6 >   ‘효’ 규범서에 기초한 누리과정 적용방안(영역 5: 자연탐구) 

영역 내용범주 누리과정 ‘효’ 적용하기 

。
탐구하는 태

도 기르기

고생하신 부모님 안마해 드리기

부모님 발을 씻어 드리고 정성스럽게 닦아 드리기

부모님께서 부르실 때 즉시 대답하기 

전화 받을 때 예의 바른 태도 갖기

책이 어지럽게 널려 있으면 매번 반드시 정리정돈하기 

수학적 탐구 

하기

크게 소리내어 침을 뱉지 말고 크게 말을 하지 않기

부모님 연세 알고 잊지 않기 

입으로 잡담을 하지 말고 손으로 장난을 하지 않기

문을 출입할 때에는 공손하게 닫기

몸은 부모님으로부터 받았으니 건강하게 지키는 것이 효도임을 알기

수다스럽게 잡담하지 말고 손으로는 쓸데없는 장난 하지 않기

옷이 비록 마음에 안 들더라도 부모님이 주시면 반드시 입어보기

거만하게 걷지 말고 몸을 기대 앉지 않기
아기일 때 안고 업고 고생을 잊은체 돌보셨음을 알기 
서 있을 때에는 부모님의 발을 보고 앉아 있을 때에는 무릎을 보기
남의 비밀을 엿보려하지 말고 남의 허물을 말하지 말기 

앉아서 명하면 앉아서 듣고 서서 명하면 서서 듣기 
부모님이 출입하면 매번 반드시 일어서기
인도를 걸어갈 대에는 우측으로 동행하기 
남자는 왼쪽에 서고 여자는 오른쪽에 서는 것 알기
콩심은데 콩나고 팥심은데 팥난다는 격언 알기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 것은 남에게도 시키지 말기

식사할 때 부모님이나 어른이 먼저 수저를 들면 따라 들기
자식이 집에 들어올 때까지 부모님은 늘 기다리고 있음 알기 
순간의 화를 참는 것이 백일의 근심을 면할 수 있음 알기

과학적 탐구

하기

저녁 잠자리 봐드리고 아침문안 드리기

겨울엔 따스하게, 여름엔 시원케 해드리기 

곱던 어머니 얼굴에 주름이 가득하신 어머니 은혜 알기

음식이 비록 싫을 지라도 부모님께서 주시면 반드시 맛이라도 보기

부모님 앞에서 음식을 먹을 때에는 그릇 소리를 내지 말기

부모님과 함께 나의 뿌리 찾아보기

(본관, 조상 ,친가 외가 조부모님 성함과 생신 알아보기)

맛난 음식을 해드리기

이 땅에서 어머님 은혜보다 높은 것 없음을 알기

부모님이 계셨기에 내가 태어났음을 알기

나를 낳아 길러주신 부모님에게 감사의 편지 쓰기

나의 생일날 부모님께 절로 감사 인사 드리기

부모님이 친구들을 만날 수 있도록 해드리기

나의 몸 깨끗하게 몸 씻기

인간의 근본은 효를 행하는 것임을 알기

효를 행하는 것은 백가지 행실 중 가장 먼저 할 일임을 알기

남의 단점을 말하지 말고 자기 장점을 자랑하지 말기

등을 긁어 드리기

만일 하고 잎은 일이 있으면 반드시 부모님께 허락 받기 

간단한 일이라도 부모님에게 여쭈어 보고 행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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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및 제언 

  

2016년 1월 세계경제포럼은 인공지능과 로봇이 주도하는 4차 산업혁명으로 

우리 생활에 큰 변화가 있을 것을 발표하였다. 세계는 지금 기계에 지능을 넣어 

인공지능과 로봇의 기계화로 인간과 기계가 함께 공존하는 시대를 맞고 있다. 이

렇게 전에 없던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인간의 삶이 이전 보다 더욱 편리해지지

만 이에 필연적으로 따르는게 바로 인간성 상실이다. 그러므로 미래에 인간을 대

체할 만한 새로운 AI 시대가 도래에 대비해 인간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

는다면 그야말로 미래는 암울함을 피할 수 없는 불행한 시대가 된다. 따라서 어떻

게 이를 대비해야 할 것인가는 사회적 숙제가 아닐 수 없다.

보건복지부(2013)에서는 이러한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제대로 된 인성교육 

실현에 중점을 두고 모든 유아들을 대상으로 ‘누리과정’을 시행하고 있다. 특

히 영유아의 기본생활습관과 인성교육의 중점을 두고 있는 누리과정 지도에서

는 6개 핵심 덕목인 협력·존중·배려·질서·나눔·효를 영유아 인성교육의 기본 목

표로 삼고 있다. 앞서 기술한 대로 인성교육에 가장 기초가 될 수 있는 ‘효’는 윤

리와 도덕의 사상적 기초가 되며 따라서 이를 제대로 지도한다면 나머지 덕목들

은 자연스럽게 구현될 수 있다는 것이 각종 전통적 규범서에서 이를 강조하고 있

는 이유라고 본다. 인성교육의 성공을 위해서는 인격형성의 가장 초기단계인 유아

기부터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지적이 많

은 연구에서 밝혀지고 있다. ‘효’ 교육은 그러나 단시일 내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

니며 모방성과 가소성이 가장 강한 시기인 유아기의 환경을 지배하는 가정이나 

유아교육기관은 물론 아동상호간 놀이장소 등 어디에서나 일관적으로 ‘효’를 강조

하는 교육적 환경이 이루어져야 하는 난제라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 유

아들이 취학전에 다니게 되며 교육을 받는 유아교육기관 즉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에서 활용하는 누리과정의 내용을 철저히 연구하여 ‘효’ 덕목을 누리과정교육의 기

초가 되어 우선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내용을 재구성하였으며 이를 전 영

역에 적용 제시하였다. 특히 인성교육의 기본 목표로 삼고 있는 6개의 덕목간 배

치에 균형을 이루고자 효 관련 활동 수를 현재의 4개에서 135개에 이르도록 대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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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제시하였으며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제1영역 신체운동·건강 21개, 제2영

역 의사소통 27개, 제3영역 사회관계 38개, 제4영역 예술경험 4개, 제5영역 자

연탐구 45개로 구성·제시하였다. 추가 제시된 내용은 전통 규범서에서 기록하

고 있는 다양한 ‘효’ 관련 가르침을 기초로 하여 포함시켰으므로 이를 지도하

고자하는 경우 교사를 위한 누리과정 교사지도서의 추가 개발이 요구된다. 아

울러 향후 본 연구에서 제시된 ‘효’ 덕목을 효과적으로 지도하기 위해서는 누

리과정 각 영역과 내용범주 계획에 부합하는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실

천과정에서 다양한 융통성이 요구된다. 또한 유아교육 기관과 부모 및 가정이 

연계하여 지도할 수 있는 다양한 실천적 지도 방법의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

어져야 된다.   

 ▢ 투고일자 : 2016. 5. 27. / 심사일자 : 2016. 6. 24. / 게재확정일자 : 2016.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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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 ST RACT >

A research for applying 'HYO' 

education on the Nuri Curriculum 

  Lee,  M i  Ran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provide the Nuri Curriculum with practical 

method of applying Hyo education of traditional Korean Norm books which had 

been a long standing basis for humanistic education. At the age of AI which 

recently became public attention, attaining a good personality with essential virtues for 

living in harmony with other people is the most important issue. To cultivate labor 

forces of future generation, the Nuri curriculum led by the government was 

adopted for the education of preschool children, providing the humanistic education 

virtues of cooperation, respect, care, order, sharing and Hyo. Though the number 

of total contingency activity plan relating to the humanistic education virtues 

accounts to 484, the number of Hyo related acitivity is only 4 which is noticeably 

small compared to the other virtues' activities. To improve this, the researcher 

added Hyo related activities drastically up to 147, taking the notion that Hyo is 

regarded as the most important basis in hundred of other humanistic activities into 

consideration. It is required that the actual field contingency plan based on Hyo 

related activities raised in this research needed to be developed and the 

methodological technique applicable both the education facility and the family 

should also be developed in the future. 

 K ey w ords : HYO, Nuri Curriculum, Humanistic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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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보고, 멘토링 프로그램 내에서 튜터의 역량과 그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파악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인천에 소재한 I대학교에서는 다문화학생 멘토링에 참여하면서 다

문화교육전공의 석⋅박사과정에 있는 대학원생을 ‘튜터’로 활용하고 있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튜터들은 관리자와 멘토 사이에서 시스템을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한

다. 튜터는 관리자와의 관계에서 시스템 관리에 필요한 정보 전달과 전달 사항 확인 및 멘

토의 활동 실적 수집과 멘토의 멘토링 활동 독려 등 관리자의 일을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또한 튜터는 멘토와의 관계에서 관리자로서의 역할과 동시에 멘토의 멘토로서의 역할을 

한다. 즉, 멘토들이 멘티들과의 학습 및 정서적 지도 활동 시에 겪는 어려움, 또는 학교 교

사와의 관계 등에 도움을 주고 있다.

그렇지만 튜터들은 자신의 역할에 관한 인식부족, 자신의 역량에 대한 불안감, 사업의 진

행에 대한 장기적⋅체계적인 정보 부재, 멘토와의 관계에서 오는 문제 등 다양한 어려움을 

격고 있었다. 튜터들이 역할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역량으로는 관리자로서의 리더쉽, 멘토

로서의 역량, 갈등조정 능력, 그리고 자기효능감 및 책임감 등이 필요하다. 

튜터의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튜터의 역할에 대한 사전교육 실시, 멘토들에게 튜터

의 역할 인식시키기, 튜터의 역할에 대한 매뉴얼 마련, 장기적⋅체계적인 멘토링 정보 제

공, 주기적인 미팅을 통한 정보 교류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주 제 어  멘토링, 다문화가족, 멘토, 튜터, 역량

 

Ⅰ. 서론

 

경제성장과 교통통신기술의 발달로 촉진된 초공간적 이동의 증대는 초국가적으

로 글로벌현상을 확장시키고 있다. 국경을 넘는 이주자의 증가는 단일민족⋅단일

문화를 주장하던 한국 사회를 인종적 혼종성과 문화적 다양성으로 이루어진 다인

종⋅다문화 사회로 전환시키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한국도 이미 다문화 사회로 접

어들었다고 판단하고 있다(김영경 외, 2010). 한국에서는 2000년대 초반부터 유입

이 증가하기 시작한 외국인 노동자, 결혼이주여성들이 이러한 변화의 주요 요인으

로 볼 수 있으며, 근래에는 유학생들과 탈북자들이 이에 가세하고 있다. 외국인 노

동자들의 경우, 1980년대 이후 한국의 경제성장과 함께 제조업, 건설업, 농수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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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극심한 노동력 부족현상을 나타내었던 3D 영역에 저개발국의 노동력을 적극적

으로 도입하기 시작하면서 다문화적인 변화를 주도해왔다. 결혼이주여성들의 경우

는 농촌인구의 성비 불균형으로 인한 문제 해결의 한 방편으로 한국 유입이 시작

되었으며,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여성결혼이민자의 증가는 2010

년 무렵부터 다문화가정 학생의 수의 증가로 연결되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중⋅고

등학교에 진입하는 학생의 수가 늘어나고 있으며, 최근에는 군에 입대하는 다문화

가족 자녀도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는 이주여성들이 이주 초기에 출산한 자녀들

이 성장하여 학령기에 다다른 때문인 것이라 하겠다. 통계청(2013)의 통계에 의하

면 다문화가정 자녀의 수는 2007년 44,258명에서 2012년 168,573명으로 5년 사이에 

3.8배가 증가하였고, 2015년에는 207,693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은 전체적으로 학령인구가 줄어드는 가운데 다문화가정 학생 수는 늘어나, 

재학생 중의 다문화학생의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여 2016년 3에는 전체 초⋅중⋅고 

학생의 2%가 넘어섰다(교육부, 2015). 결혼이주여성들은 이주와 동시에 임신과 출

산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한국어와 한국 생활에 적응하지 못한 어머

니에 의해 양육으로 다문화가정 학생들은 학업 및 학교생활적응에서 어려움을 겪

고, 학교부적응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오성배, 2006).

이에 교육부에서는 2009년부터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학업성취능력 향상과 심리

⋅정서적 성장을 목적으로 하는 다문화가정 멘토링 사업을 시작하였다. 초기에는 

초등학생 멘티를 위해 교육대학 및 사범대학의 대학생 중에서 멘토를 선정하였으

나, 2011년부터는 멘티의 범위도 중․고등학교로 확대하고 멘토의 선정도 교육대

학과 사범대학 외에 전국 일반대학으로까지 범위를 확대하였다. 다문화가정 취학 

아동의 급격한 증가와 중학교에 진학하는 다문화가정 학생의 증가로 인하여 수혜 

대상도 초등학생에서 중⋅고등학생에 까지 확대 시행하게된 것이다. 

인천 I대학교에서도 2011년부터 중학생을 포함하는 멘티를 대상으로 ‘다문화학

생멘토링’에 참여하기 시작하였고, 멘토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다문화교육학과 대

학원생을 ‘튜터’로 활용하고 있다. 멘토링에서의 ‘튜터’란 멘토에 대한 슈퍼바이저

의 필요성에 대한 방안으로 만들어졌으며, 멘토링 시스템 관리자의 업무상 조력자

이면서 멘토의 정서적 지원자로서 시스템의 중간 매니저의 역할을 하고 있다. 멘

토들은 수퍼바이저의 정서적 지지와 격려를 필요로 하고 있으며(김영순 외,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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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1), 성공적인 멘토링 프로그램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멘토를 위한 수퍼비젼, 멘

토 선발, 멘토와 멘티의 매칭, 멘토 보상, 멘토의 역량강화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

다(김남숙, 2010). 이와 같은 필요성에 의해 인천 I대학교는 다문화학생 멘토링에

서 튜터의 역할을 만들었다. 이 학교에서는 튜터제를 6년 동안 지속적으로 활용하

고 있으며, 이 제도를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튜터의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이에 당사자인 튜터들의 경험을 통하여 이 제도의 개

선 방안을 알아보고자 한다.

멘토링과 관련하여 선행연구를 조사한 결과, 멘토, 멘티, 멘토링 프로그램, 멘토

링 관계자들의 연관성 등에 관한 연구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 중 

멘토와 연관된 연구를 살펴보면, 이상호 외(2006), 김종관 외(2010), 김해룡 외

(2013), 백승영 외(2013) 등 멘토의 역할과 역량에 관한 연구가 다수 있으며, 김정

주(2012), 박서영 외(2012) 등의 멘토의 효능감에 대한 연구가 있었다. 그리고 김민

정 외(2009), 박혜원 외(2010), 손수진(2010) 등의 멘토와 멘티와의 관계에 대한 연

구, 박경규 외(2010), 이미정 외(2012)의 멘토의 특성에 관한 연구들도 있었다. 

이와 같이 멘토와 연관하여 다양한 방향으로 접근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으

나, 멘토의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멘토링 운영 방안이나 멘토를 지원하는 담당자

들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았다. 이에 연구자들은 튜터로서 참여한 대학생원들의 

참여 경험에 의하여 당사자들이 인식하고 있는 튜터의 역할과 역량 등을 확인하여 

멘토링의 효과 증대를 위한 튜터의 역량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튜터의 역할과 역량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둘째, 튜터의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멘토링 시스템은 어떻게 개선되어야 

하는가?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다문화학생 멘토링과 한국 다문화사회의 현상, 

상호문화에 대한 이론 등에 대한 문헌조사를 시행하고 이와 함께 튜터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여 정보를 수집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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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상호문화주의와 상호문화성

상호문화주의는 다문화주의에 대한 회의에서 출발했다고 할 수 있다. 다문화주

의는 초국적 인종의 이동에 의해, 같은 지리적 공간에 혼재하게 된 다양한 문화권 

출신의 시민들에 대한 정책에서 비롯되었다. 인류의 이동은 그들의 문화 이동을 

동반한다. 문화는 인간에 의해 생성되고, 발전⋅계승되며, 변화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사람들의 이동에 동반된 문화는 다양한 서로 다른 문화들과 뒤섞이면서 갈

등과 투쟁 과정을 거쳐 재생산되고 변화한다. 그 과정에서 기정착하고 있었거나, 

권력 계층을 이루고 있는 특정 집단의 가치와 문화, 지식에 이주자들의 동화를 요

구하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그러나 이러한 집단의 권력이나 문화적 가치의 절대성

에 대한 비판으로, 다양한 문화의 집단들이 그들만의 고유한 가치와 문화를 지니

고 있음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다문화주의가 시작되었다. 

이러한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가 다양한 인종과 문화에 대한 공존과 인

정에 대한 이론이라고 한다면, 상호문화주의(interculturalism)는 문화 다양성의 가

치를 인식하고 문화다양성에 의한 문화혼종에 대한 인정이라 할 수 있다. 문화다

양성은 다문화사회의 자산이며 보호와 유지, 증진으로 사회구성원의 상상력과 창

의성을 증진을 통한 현재와 미래 세대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필수요건이다(홍종

열, 2013). 상호문화성은 문화다양성을 인정함과 동시에 문화 간 공통성을 지향함

으로써 문화적 융합을 통한 공통된 새로운 문화의 창출이 핵심적 바탕을 이룬다

(이화도, 2011: 174). 상호문화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문화에 대한 개방성

과 타문화의 이질성까지 받아들일 수 있는 포용적 태도가 필요하다. 

유네스코는 세계 각국의 다양한 문화적 가치를 고양하고 상호 존중으로 민족 

간 갈등 중재를 위한 노력하고 있다. 문화 다양성 보호를 위해 2001년 세계 문화 

다양성 선언을 발표하였고, 2005년에는 문화 다양성 협약(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 협약: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the Diversity 

of Cultural Expressions)을 체결하였다. 참고로 우리나라도 2010년에 이 협약에 

110번째 나라로 비준되었다. 이 협약의 4조 8조에 의하면 상호문화성은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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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의 존재와 문화 간의 형평한 상호작용, 그리고 상호존중을 통한 문화적 표현

의 공유 가능성을 말한다.”라고 정의되어 있다. 상호문화성은 서로 다른 문화들의 

공존을 넘어, 인정과 소통에 의한 동등한 상호작용과 문화 재창조로 이어져야만 

한다. 그럼에도 한국사회는 동화주의 성향과 차별과 배제주의 성향의 다문화교육

을 채택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이와 같은 한국의 다문화교육은 본질적으로 상

호문화이해와는 다르다(오영훈, 2009). 

다문화교육은 상호문화이해를 통하여 사회 전체 구성원의 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범시민적 교육으로 발전하여야 한다. 다문화학생 멘토링은 대학생 멘토와 다

문화가정학생 멘티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멘토링으로, 그 활동은 다문화사회

의 구성원으로서 상호문화성을 기반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2. 다문화가족 자녀 현황

한국을 다문화사회로 변화시키는 데에는 이주노동자들의 영향도 크지만, 이주

노동자들의 경우는 대부분이 단기이주자로 정주가 어렵다.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이주근로자들은 최대 5년 미만으로 계약 기간이 한정되어 있으며, 기간이 만료되

면 출국하여 본국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재입국의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의 다문화가족의 형성은 2000대 초반부터 증가하기 시작한 결혼이주여

성들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결혼이주여성들은 결혼을 목적으로 한국에 이주한 여성들로, 이들은 이주와 동

시에 임신하고 출산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2005년경부터는 초기에 

이주한 여성들의 자녀들이 학령기에 이르러 학교에 입학하는 다문화가정 자녀의 

수가 늘어나기 시작하였다. 한국의 전체적인 학령인구가 줄어드는 가운데 이들의 

수는 늘어나 재학생 중에서 다문화학생의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여 2014년에는 전

체 초⋅중⋅고 학생의 1%를 넘었다(교육부, 2015). 2015년 초·중·고 다문화학생은 9

만2536명으로 전체학생 대비 1.35%를 차지하고 있으며, 초등학생 중 다문화학생 비율

은 2%를 넘었다(교육부, 2016). 다음의 [그림 1]은 다문화학생의 현황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으로, 최근 6년간 다문화학생의 변화와 최근 3년간의 학교 급별의 

다문화학생의 수를 비교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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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다문화학생 현황

[그림 1]을 살펴보면, 다문화가정의 학생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초등학생의 비율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아래의 <표 1>은 2015년 

기준 다문화가정 자녀 연령별 현황으로 다문화학생과 영유아를 포함한 18세 이하

의 전체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행정자치부의 통계이다. 6세 이하의 미취학 아동

이 전체의 56.8%로 이들이 학교로 진입하게 되는 몇 년 후에는 다문화학생의 수

가 급격하게 증가하게 될 것을 예상할 수 있다. 

< 표 1> 다문화가정 자녀 연령별 현황 (2015.1.1.기준)

연령 인원 수 비율

전체 207,693 명 100%

만 6 세이하 117,877 명 56.8%

만 7∼12 세: 56,108 명 27%

만 13∼15 세 18,827 명 9%

만 16∼18 세 14,881 명 7.2%

출처: 행정자치부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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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을 살펴보면, 다문화가정의 자녀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0년대에 출생한 6세 이하 아동의 수는 10년 전인 2000년대 초반에 태어

난 만16∼18세의 자녀수에 비하여 약 8배에 달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결혼이주

여성의 증가세와 유사하다. 

3. 다문화학 생 멘토링의 개관

멘토링(mentoring)은 ‘경험이나 지식이 풍부한 사원이 각자에게 맡겨진 신입사

원을 지도해 주는 시스템’으로, 기업에서 인재 육성 수단으로 신입사원들의 적응 

및 경력개발, 사원들의 조직 적응 및 경력관리 차원에서 활용되기 시작하였다. 이

와 같이 멘토링은 기업에서 시작되었지만, 발전되어 공무원, 교사, 학교 수업, 청소

년 대상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최근에는 여성가족부와 병무청, 교육부, 행정자치

부, 서울체신청 등 공공기관에서도 멘토링을 활용하고 있는 추세이다. 뿐만 아니

라, 멘토링은 범죄자 또는 탈선청소년의 선도 및 범죄 예방, 장애자 가족이나 다문

화가족과 같은 취약계층의 지원에 이르기까지 대상이나 연령에 관계없이 광범위하

게 적용되고 있다. 교육부에서도 장학재단과 연계하여 다문화가정 학생의 학습 지

원을 목적으로 다문화학생 멘토링을 시작하였다. 

한국의 다문화현상은 2000년 이후 여성결혼이민자와 이주노동자의 유입으로 시

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주 초기에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출산한 자녀들이 성장하

여 학령기에 다다르면서 2010년 무렵부터 학교 내의 다문화가정 학생의 비율이 급

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다문화학생들의 학업 및 학교생활적응에서 문제

가 드러나기 시작하였다. 다문화가정 학생들은 한국어가 미숙한 외국인 어머니에 

의한 양육으로 언어발달이 지체되고, 학교에 진학해서도 학업 및 학교생활적응에

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성두원, 2009). 이로 인해, 이들은 학교 수업 참여에

도 소극적이며 학업 능력도 떨어지는 등 학교부적응의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박희

훈 외, 2014). 

이와 같은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교육부에서는 2006년에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 지원계획’을 마련하고, 한국장학재단과 연계하여 2009년부

터 다문화가정 초등학생들의 학업성취능력 향상과 심리⋅정서적 성장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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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정 멘토링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초기에는 교육대학 및 사범대학에 재

학 중인 대학생 중에서 멘토를 선정하였으나, 2011년부터는 교육대학과 사범대학 

외에 전국 일반대학으로까지 멘토의 선정 범위를 확대하였다. 다문화가정 취학 아

동의 급격한 증가와 중학교에 진학하는 다문화가정 학생의 증가로 인하여 수혜 대

상도 초등학생에서 중⋅고등학생에 까지 확대 시행하게된 것이다. 인천 I대학교에

서도 2011년부터 중학생 멘티를 중심 대상으로 ‘다문화학생 멘토링’에 참여하기 시

작하였고, 이 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다문화교육학과 석⋅박사 과정의 대학원생을 

‘튜터’로 활용하고 있다. 

본 멘토링 사업의 명칭은 ‘다문화학생 멘토링’으로 시작하였으나, 탈북 학생에 

대한 지원의 필요에 의해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으로 그 명칭이 바뀌었다. 그

러나 탈북학생이라는 별도의 명칭을 명시하는 것에 대한 문제와 탈북학생도 다문

화가족이라는 광의적 개념 정의에 의하여 2016년부터 다시 ‘다문화학생 멘토링’으

로 변경하기로 결정되었다. 다음의 <표 2>는 다문화학생 멘토링의 추진 경과를 

표로 정리한 것이다.

<표 2> 다문화학생 멘토링의 추진 경과

년도 추진 사업 내용

2009년 다문화학생 멘토링 시행

2010년    -

2011년 참여 대학 확대: 교육사범대학 ⟶ 전국 대학

2012년

멘티 범위 확장: 다문화학생 ⟶ 다문화⋅탈북학생

명칭 변경: 

다문화학생 멘토링 ⟶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

2013년 온라인 멘토링 시범 실시

2014년 참여 대학 및 예산 확대

2015년 교육 및 안내 콘텐츠 강화

2016년

농어촌 캠프 운영 예정

온라인 멘토링 중단 결정

명칭 변경 예정: 다문화학생 멘토링

방학 중 진행 예정



110   효학연구 제23호

초기에는 교육대학 및 사범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중에서 멘토를 선정하였으

나, 2011년부터는 교육대학과 사범대학 외에 전국 일반대학으로까지 멘토의 선정 

범위를 확대하였다. 온라인 멘토링을 2013년∼2015년의 3개년 동안 시범 실시하였

으나 그 효과성이 크게 나타나지 못하고, 오히려 일부 학생의 경우에 학습 대신 

게임을 하는 등 폐단이 나타나 2016년부터는 중단하기로 결정되었다.

<표 3> 다문화학생 멘토링 현황

년 도 참 여  대학 수 전 체  참 여  멘토 전 체  참 여  멘티 I 대학교 멘토

2 0 0 9 년 13개 교육사범대학 3,457명 -

2 0 1 0 년 13개 교육사범대학 2,335명 -

2 0 1 1 년 42개 대학교 3,736명 4,071명 41명

2 0 1 2 년 47개 대학교 4,057명 4,733명 40명

2 0 1 3 년 52개 대학교 4,888명 4,784명 50명

2 0 1 4 년 82개 대학교 6,919명 7,121명 100명

2 0 1 5 년 76개 대학교 4,808명 5,310명 70명

출처: 2014 장학재단 사업현황보고서, 2016년 사업 설명회 자료 참조

<표 3>에 의하면, 2011년부터 멘토의 선정 범위를 교육대학과 사범대학 외에 

전국 일반대학으로 확대하면서 I대학교에서도 참여하기 시작한 것을 확인할 수 있

다. 또한 2014년에 교육부의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의 증가로 전년 대비 전체 멘

토는 1.4배, I대학의 멘토는 2배가 참여하였다. 그러나 2015년에는 다시 감소되어 

76개 대학교가 참여하였고, I대학교 참여 멘토는 70명이었다. 

4. 멘토링에서 ‘튜터’란 무엇인가?

멘토링에서의 ‘튜터’란 멘토에 대한 슈퍼바이저의 필요성에 대한 방안으로 만들

어진 역할로, 멘토링 관리자의 업무상 조력자이며 멘토의 멘토로서, 관리자와 멘토 

사이에서 중간 소통으로 멘토링 시스템를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방현희, 

2013). ‘튜터’ 제도는 인천I대학교에서 2011년 다문화학생멘토링에 처음 참여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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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토들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만들었다. 인천I대학교에서는 2011년부터 시작하

여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중학생 멘티를 중심으로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 

사업의 운영과정에서 다문화교육학과의 대학원생을 ‘튜터’로 활용하여 멘토들의 활

동을 지원하고 있다.  

다문화학생 멘토링이란 다문화가정 학생의 학습 지원을 목적으로 시작한 멘토

링으로, 다문화가정 취학 아동의 급격한 증가와 더불어 중학교에 진학하는 다문화

가정 학생의 증가로 인하여 2011년부터 그 수혜 대상이 초등학생에서 중⋅고등학

생에까지 확대되면서 인천 I대학교에서도 참여하기 시작하였다. 다문화학생 멘토

링에서 다문화에 대한 인식과 효능감이 높은 다문화교육학과 대학원생의 지원으로 

멘토들의 멘토링 활동 참여가 활성화되어 그 효과가 크게 나타났다. 

<표 4> 다문화학생멘토링에 참여한 튜터 현황

인천 I대학교에서도 2011년부터 중학생을 포함하는 멘티를 대상으로 ‘다문화학

생멘토링’에 참여하기 시작하였고, 6년째 튜터제도를 지속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성공적인 멘토링을 위해서는 멘토를 위한 수퍼비젼, 개인적 특성을 고려한 멘

토와 멘티의 매칭 등이 중요하며, 멘토의 노력에 대한  보상과 멘토의 역량강화 

등이 필요하다. 그러나 멘토링에서 멘토와 멘티의 개인적인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관리자에 의해 일괄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는 멘토링의 효과에 부정

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진희란 외, 2008). 또한 효과적으로 멘토링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멘토를 위한 수퍼비젼, 개인적 특성을 고려한 멘토와 멘티의 매칭, 멘토

의 활동에 대한 보상, 멘토의 역량강화 등이 필요하다(김남숙, 2010). 멘토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멘토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제공, 지속적인 수퍼비젼 제공 등이 이

참 여  년 도 I 대학교 멘토 참 여  튜터수 튜터별  멘토수

2 0 1 1 년 41명 5 8∼9명

2 0 1 2 년 40명 5 8∼9명

2 0 1 3 년 50명 6 8∼9명

2 0 1 4 년 100명 8 11∼13명

2 0 1 5 년 70명 6 11∼13명

2 0 1 6 년 70명 4 16∼2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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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어져야 한다(김예성 외, 2007). 멘토들은 수퍼바이저의 정서적 지지와 격려를 필

요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김영순 외, 2012).

이상과 같이 다수의 연구 결과에서 멘토링의 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멘토

에 대한 슈퍼비젼을 통하여 멘토의 역량을 강화할 필요를 강조하고 있으며, 이러

한 필요성에 의해 인천의 I대학교에서는 다문화학생 멘토링 사업을 시행하는데 있

어서 멘토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튜터제’를 만들어 시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튜터를 활용한 멘토링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진행시키기 위해서는 튜터의 역

량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학생 멘토링에서 튜터의 역할에 대하여 알아보고, 

멘토링 프로그램 내에서 튜터의 역량과 그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파악하

고자 한다. 

Ⅲ. 연 구 과 정

본 연구는 교육부에서 한국장학재단과 연계하여 2009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다

문화학생 멘토링” 사업에 참여한 튜터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그들이 경험하여 인

식하고 있는 “튜터”의 역할 및 역량 강화 방안을 알아보는 질적연구이다. 질적연

구는 개인 또는 소수 집단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나 개인의 경험에 의한 의미관계를 

파악하는데 유용한 연구방법으로 ‘튜터’ 집단의 개인적 경험을 기초로 하는 본 연

구에 알맞은 연구방법이다. 

다문화학생 멘토링에 ‘튜터’로 참여한 대학생원들의 참여 경험에 근거하여, 튜

터의 역할에 대하여 알아보고, 멘토링 프로그램 내에서 튜터의 역량과 그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파악하였다. 연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2011년∼2015년

의 멘토링 사업 시행 자료 등의 문헌연구를 기초로 개방형 질문지를 준비하고, 이

를 기준으로 튜터에 대한 인터뷰를 시행하여 자료 수집하였다. 

인터뷰 내용을 중심으로 수집된 자료는 튜터의 역할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그

들의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알아보았다. 튜터의 역할은 튜터와 관리자 

간의 역할과 튜터와 멘토 사이의 역할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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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연구참여자의 특성

구분 연령 튜터 활동기간 학교 과정 개별 인터뷰 일자

연구참여자 1 42 3 학기 박사 4 차 20160215 

연구참여자 2 42 2 학기 석사 4 차 20160217 

연구참여자 3 29 4 학기 석사 4 차 20160218

연구참여자 4 45 3 학기 석사 20160218

연구참여자 5 31 1 학기 박사 2 차 20160222

<표 5>의 연구참여자들은 인천에 소재하고 있는 I대학교 대학원에서 다문화교

육전공의 석ᆞ박사 과정에 있는 대학원생들이다. I대학교에서 한국장학재단의 ‘다문

화학생멘토링’에 참여하면서 대학원생들을 튜터로 활용하고 있으며, 70∼100명 정

도의 멘토를 5∼7명의 튜터가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튜터 1명이 10∼13명 정도의 

멘토를 관리하게 된다. 튜터들은 그들의 역할에 대하여 개인의 성향에 따라 관리

자의 역할과 멘토의 멘토 역할 중에서 한 쪽으로 치우치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Ⅳ. 연 구 결과

튜터는 관리자와 멘토 사이에서 중간 매니저와 같은 역할을 하여 시스템을 활

성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튜터는 멘토와의 관계에서 관리자로서의 역할과 동시에 

멘토의 멘토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역할에 관한 인식부

족, 자신의 역량에 대한 불안감 등을 보이기도 하였다. 이와 동시에 자신의 효능감

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1. 튜터가 생 각하는 “튜터”의 역할

인터뷰 결과에 의하면, 튜터는 멘토와의 관계에서 관리자로서의 역할과 동시에 

멘토의 멘토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관리자와의 관계에서 시스템 관리에 필요한 

정보 전달과 전달 사항 확인 및 멘토의 활동 실적 수집, 멘토의 멘토링 활동 독려 

등 행정업무를 하는 관리자의 어려움을 덜어준다. 멘토들과의 관계에서는 멘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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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멘토링 활동에서 겪게 되는 다양한 문제들, 예를 들어 멘티들의 학습 및 정서

적 지도 활동 시에 겪는 어려움, 또는 학교 교사와의 관계, 미숙한 행정업무와 사

무국과의 관계 문제, 또는 심리적 부담 등에 정서적 지지 및 조언을 해주어 멘토

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있다.

“사무국에서 전달 상황을 멘토들한테 다시 전달해 주고, 사무국에서 일괄적으

로 전달할 때 애들이 놓치기 쉬운 부분 같은 것을 제가 한번 더 점검을 하는 

그런 역할이라고 생각했어요.” (연구참여자3, 20160218) 

“멘토들이 여러 가지 그 멘토링 활동을 하면서 문제가 생겨요. 그럴 때 그 문

제를 같이 고민하고 해결을 도와주는......”(연구참여자2, 20160217)

위의 내용에서는 사무국과 멘토 사이의 관계에서 튜터가 단순히 중간 연결 역

할만 하는 것 같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멘토와의 관계에 대하여는 멘토들의 활동

을 지지하는 역할이라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2. 튜터에게 필요한  ‘튜터의 역량’

튜터들과의 인터뷰 결과에 의하면, 튜터의 역할은 관리자와 멘토 사이에서 시

스템을 활성화시키는 역할이다. 튜터들이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는데 있어 첫째, 관

리자로서의 역량과, 둘째, 멘토로서의 역량, 셋째, 다문화 역량이 요구된다. 튜터들

은 자신들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관리자로서의 역할에서는 관리자로서의 행정

능력과 리더쉽, 멘토로서의 역량으로 안내자로서의 지식과 자기효능감, 상담가로서

의 정서적 지지와 갈등조정 능력, 그리고 조력자로서의 책임감 등의 역량이 필요

하다고 강조하였다. 멘티가 다문화가족이라는 특성에 관해서는 멘토들이 특별하게 

느끼고 있지 않았으며, 다문화적인 면에서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없다고 

하였다. 그로나 자기효능감 및 상호 문화적 인식 등의 다문화 역량은 이 다문화학

생 멘토링에 한정하지 않더라도 다문화사회의 시민으로써 갖추어야할 기본적인 역

량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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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정 학생 멘토링이라서 특히 어려운 점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것에 

대한 질문은 없었어요.”(연구참여자2, 20160218)

“멘토와의 친밀감을 가지고, 멘토를 위한 고민을 할 수 있어야 해요.”(연구참여

자4, 20160218) 

“다른 분은 어떤지 모르지만, 제가 했던 것은 그냥 다독여주기만 했어요. 잘했

어요. 그러든지... 어떻게,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연구참여자1, 20160215) 

연구참여자2는 특별히 다문화적 역량이 필요하지는 않은 것 같다고 하였다. 일

반적인 인식과는 다른 경향을 보이는 내용으로 연구참여자2의 개인적인 생각이라

고 할 수도 있지만, 다른 면으로는 사회적으로 다문화 인식이 높아져서 나타난 형

상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다. 연구참여자4와 연구참여자1은 멘토의 멘토로서의 역

량인 친밀감과 정서적 지지를 이야기하고 있다.

3 )  튜터들 의 어 려 움 과  그 들 의 요 구

튜터들은 멘토링 시스템 내에서 일종의 윤활유와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다. 

관리자의 업무 분할과 멘토에 대한 지원으로 멘토링의 효과를 증대시키는데 큰 역

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당사자들은 자신의 역할에 관한 인식부

족과 자신의 역량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사업의 진행에 대한 장기적⋅체계적인 

정보의 부재, 여기에 더하여 멘토와의 관계에서 오는 문제 등 다양한 어려움을 토

로하고 있었다. 

“멘토들과 소통이 안 된다고 생각될 때 가장 어려웠어요.”(연구참여자5, 

20160222)

“튜터가 정확하게 어떠한 일까지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단지 주간 멘토

링 상황만 받는 거까지인지…. ” (연구참여자1, 2016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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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연구참여자5는 멘토와의 관계에서의 어려움을, 연구참여자1은 자신의 역

할에 관한 인식부족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니까 관리 쪽에서는 저기(튜터)랑 조금 그, 정보공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연구참여자2, 20160217)

“튜터를 교육시켜 주세요. 예를 들면 진로교육이라든가... 제가 아는 게 많지 않

으니까...  튜터가 멘토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게......”(연구참여자4, 20160218) 

연구참여자2는 멘토링 진행에 대한 정보공유를, 연구참여자4는 튜터의 역량강

화를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튜터들의 역량을 강화시

키기 위해서는 튜터의 역할에 대한 사전교육 실시, 멘토들에게 튜터의 역할 인식

시키기, 튜터의 역할에 대한 매뉴얼 마련, 장기적⋅체계적인 멘토링 정보 제공, 튜

터를 위한 교육, 주기적인 미팅을 통한 정보 교류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어려움이 있음에도 이 제도는 멘토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

으며 보완되어 유지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장학재단에서도 멘토

에 대한 지원이 필요성을 인식하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2016, 교육

부). 

Ⅴ. 결론

연구결과에 의하면, 관리자와 멘토 사이에서 튜터는 중간 매개의 역할로 시스

템을 활성화시킨다. 튜터는 관리자와의 관계에서 시스템 관리에 필요한 정보 전달

과 전달 사항 확인 및 멘토들의 멘토링 활동 실적 확인과 그들의 활동 독려 등 관

리자의 일을 분담하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멘토와의 관계에서 튜터는 관리자로서

의 역할과 동시에 멘토의 멘토로서의 역할을 한다. 다시 말해, 멘토들이 멘티들과

의 학습 및 정서적 지도 활동 시에 겪는 어려움, 또는 학교 교사와의 관계 등에 

도움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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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튜터들은 자신의 역할에 관한 인식부족, 자신의 역량에 대한 불안감, 

사업의 진행에 대한 정보 부재로 인한 어려움, 멘토와의 관계에서 오는 불편한 문

제 등 다양한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들은 튜터들이 역할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역량으로 관리자로서의 리더쉽, 멘토로서의 역량, 갈등조정 능력, 그리고 

자기효능감 및 책임감 등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튜터의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튜터의 역할에 대한 사전교육 실시, 멘토

들에게 튜터의 역할 인식시키기, 튜터의 역할에 대한 매뉴얼 마련, 장기적⋅체계적

인 멘토링 정보 제공, 주기적인 미팅을 통한 정보 교류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다문화학생 멘토링이 다문화가정의 학생을 지원하는 멘토링이므로, 튜터뿐

만이 아니라 이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구성원들의 활동은 상호문화의 이해, 타자

에 대한 인정 등의 다문화역량에 기초하여야 할 것이다.

 ▢ 투고일자 : 2016. 5. 30. / 심사일자 : 2016. 6. 24. / 게재확정일자 : 2016.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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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 T>

A Study on Reinforcing the Tutor's Ability in Mentoring 

for the Multicultural Students

 Bang,  Hyun Hee(I nha Univ . )

OH,  Young Hun(I nha Univ .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role of the tutor in 

“mentoring for the Multicultural students” who have a multicultural background 

or are North Korean refugees. Also, it aims to contrive a solution in the 

reinforcement of the tutor's ability within the mentoring program. Inha 

University, located in Incheon, utilizes graduate students who major in 

multicultural education as tutors to perform the mentoring project aimed for 

students who have a multicultural background or are North Korean refugees.

In order to achieve the goal of this study, we set up the following two 

questions as our research problems: 1) What is the rightful role and capacity 

of a tutor? and 2) How can the system be improved to reinforce the tutor's 

capacity?

According to the results, the role of the tutor is to vitalized the mentoring 

relationship between the manager and mentor. The tutor should support the 

tasks of the manager by confirming and passing on the information necessary 

for managing the system, keeping track of the mentor's operation performance, 

and encouraging the mentor's active participation. In short, tutors can provide 

help in the difficulties that occur to mentors in the process of studying with 

and giving mental guidance to the mentees and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mentees and their teachers at school.

Therefore, the capacities needed for tutors to perform such roles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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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adership as a manager, ability as a mentor, the ability to control conflicts, 

self-efficacy and responsibility. We discovered that tutors were going through 

diverse difficulties such as lack of perception of their roles as tutors, 

uncertainty of their capacities, absence of long-term systematic information on 

the progress of the mentoring project, and problems in the relationship with 

mentors.

As a result, to strengthen the tutor's capabilities, the following actions are 

necessary: orientation on the tutor's role, recognition of the tutor's role to 

mentors, arrangement of a manual on the role of the tutor, provision of 

long-term systematic mentoring information, and the exchange of information 

through periodic meetings.

K ey w ords:  multicultural family, mentoring, mentor, tutor, ability 


































































































































































